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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등 위반 외국인 강제추방 절차 진행

법무부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

도네시아인 A씨(40세, 남)에 대해 범칙

금을 부과하고 지난 8일 오후 인도네시

아행 비행기를 태워 강제추방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

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한 

최초 사례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

한 최초 사례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

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

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

(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

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

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음에

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

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의 협

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해 그 

사실을 4월 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

산출장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

터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사실

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출입국외

국인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

여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도주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하여 즉각 김천시 소재지

로 특별조사팀을 급파하여 A씨의 신병

을 확보하고 조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

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입국한 베트남 부

부도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

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을 강

북구보건소에서 적발하여, 관련 자료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4월 8일 

오전에 김해시 소재 원룸에서 베트남 부

부를 적발하고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

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들의 강제추방 여부

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

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

행 항공편을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어 강

제퇴거 명령을 한다하더라도 당분간 출

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외국인보호소에 보

호 중인 베트남인들의 출국조치도 불가

능하게 되어 외국인보호소 내 보호가 장

기화됨으로써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

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

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

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

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4월 9일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영희)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
식에는 신동헌 시장과 오영희 센터장, 다문화가족 대표 3명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다문화가족들은 모두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한국의 코로나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
고 있다. 최예지 기자. 사진 광주시청.

문화는 다양해도 코로나 예방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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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생계위기 맞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생활비 지원한다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도 혜택 볼까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 프리

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

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

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 각 시․군마다 최

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

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 인원 50

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

나19로 무급 휴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씩을 2개월간 지원한다.

단, 2개 분야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는 시군별로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과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사업장 규

모는 ‘50인 미만’, 지원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

직 일수 또는 일하지 못한 날수 40일’ 등으로 설정한 상

태다.

각 시군은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수립해 4월 20일

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안의 시

급성을 고려해 가급적 4월 안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

록 유도하고, 여유 예산이 있을 경우 5월 10일까지 2차 

모집을 벌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도민은 ‘무급휴직 노동자’의 경

우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청에서, ‘특수고용직 및 프리

랜서’ 분야 대상자는 현재 주소지 시·군청을 통해 세부

기준 등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임병주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

원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또는 각 시·군별 홈페이지 및 일자리 담당부서로 연락

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14일 0시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40명(전국 1만5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7명이 격리 중이며, 320명이 격리 해제됐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민간단체와 손을 잡고 외국인주민

의 안정적 국내 정착과 내·외국인 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도모한다. <사진은 2015년 성남의 지구촌어울림축제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수행할 도내 22개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선정,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외국인주민

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부여하

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 할 수 있도록 하

고자 민선7기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공모를 추진, 전문성 및 역

량 등을 심의해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한국다문화협의회, 

한누리 다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등 도내 13개 시군 소재 

22개 단체를 올해 사업 수행자로 선정했다.

이들 단체는 올 연말까지 도내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

과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률·노무 등 권익증

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주민 체육행사, 한국어 한글 한국

문화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외국인 자율방범대, 나

라별 지역 커뮤니티 운영,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투입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주민

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

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도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국인정책과’를 노동국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

다.

송하성 기자 

민간단체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경기도, 공모 통해 22개 외국인지원 단체 선정해

코로나 극복 위한 추가 예산확보

정대운 위원장, 불필요예산 삭감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위원장, 광명

2)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추

가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획조정실과의 전화 회의

를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후 재정 악

화에 대비한 도 예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28조 977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본예

산 대비 1조 939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은 1조 3642

억원이며 이는 재난개발기금에서 7000억과 경제실 

예산을 삭감하여 500억원을 확보했고, 재난관리기

금 3857억원, 재해구호기금 2285억원이 사용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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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가 이주배

경청소년 진로·진학을 위해 ‘이주배경청소년상담지원서

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

악하고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

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진로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올해도 백신중학교 다문화예비학교 학생 8명을 시작

으로 두 명의 강사가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진

행한다. 지난해 이주배경청소년 22명은 예비학교를 수

료하고 100% 공교육에 진입하여 중도탈락 없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진로상담서비스가 이

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25

회, 집단상담 52회 등 총 77회 154시간, 진로직업교육 3

회, 직업체험 4회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중

도입국학생들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도탈락을 예방할 계획이다.

진학진로에 관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

년과 부모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38-9801)

로 내방하거나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 내(평일 

09:00~18:00) 언제나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원하고, 고양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상담서비스 받아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교육 진입 지원

소상공인 농업인 대상 선제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 접수

고양시에서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공공요금 부담

을 경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접수를 10

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을 고심하던 고양시는 지난 3일 요금감면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감면 계획을 확

정지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업종 수용가 중 소

상공인과 농업인이며 4월 고지분의 50% 금액을 신

청한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감면

한다. 감면 대상 업체들은 신청서와 자격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구비

해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담당 부서는 감면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용·대중탕 업종 

수용가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4월 요금 고지서와 함

께 전달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 분들은 방

문접수 대신에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신청(팩스, 이

메일, 인터넷, 우편)을 적극 이용해 전염병의 지역사

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

라“고 당부했다. 문의 031-909-9000     이지은 기자

고양시 삼송동 직능단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제작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동장 방상필)은 지난 8일 

주민자치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통장들과 부녀회원들

이 모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만들기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마스크 착용이 코

로나19 예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인 만큼 지속

적인 마스크 공급의 필요성을 인지한 삼송동 직능

단체회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마스크 제작을 위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천

과 필터 등의 재료를 제공하고 30여 분 동안 제작 

과정을 교육했으며, 삼송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봉

틀 5대를 포함한 장비를 제공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한 삼송동 통장협의회장은 

“본뜨기와 재단, 재봉질 등 하나의 마스크를 만드는

데도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300여개를 제작하

려면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

성된 마스크는 관내 경로당에 기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함께 하지 못한 통장님들과 다

른 단체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수

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상필 삼송동장은 “이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천 마스크 만들기는 주민들의 화합과 재능 기부의 

장으로 뜻깊은 자리였다”며 “함께 해주신 분들의 정

성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

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며, 지원수준은 1인

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최장 2개월)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10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추

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무급효직 근로자 생계지

원사업’과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

지대 지원사업’ 두 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뉜다.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을 받지 못하는 50인 이하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로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며, '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지

원한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유

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

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고소득자(월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특별지원사업 신청

은 4월 20일까지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접

촉 방식인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로 접수하며, 이를 

위해 접수 팩스 증설 및 사업장 소재지 동별 담당자 지

정운영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 후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기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한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

고 또는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영세 사업장 근무자, 프리랜서 지원 ‘다문화가족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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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없는 주택에 동 층 호 부여

우편물·택배 배송과 응급 상황 대응 용이해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단독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직접 기초조사

(공부, 현지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고 7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

물, 택배 등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

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

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

능케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하

고 있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는 건물

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

해 건축물대장상 동·층·호가 구분돼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도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

의해 신축 원룸, 다가구주택 등 사용

승인 신청 전에 건물 소유자로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여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해서 추진

할 계획이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

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

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토지정

보과(031-8075-3098)로 문의하면 된

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쌓이는 통장, 크는 희망

차상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희망자 모집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차상위 자산 형성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차 가입 희망자

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빈곤층의 생

계·의료 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

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

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

구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며,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은 

878,597원이고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상

한은 2,709,404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10만원씩 저

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할 경우 본인저축액

과 동일한 근로장려금(최대 3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가 결정되며, 해지가 결정된 달

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

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

청 사회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맞춤

형복지팀과 상담하면 된다.

황숙연 사회복지과장은 “희망키움Ⅱ 

사업을 통해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

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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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화상담

청소년전화1388 불안 청소년 대상

고양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준)이 운영하는 고

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황상하, 이하 센터)

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

소년전화1388’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양시 관내 청소년들은 고민이 있거나 심리적 문

제로 힘들 때 언제든지 청소년전화1388로 전화해 상

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전

문적인 상담과 교육, 위기(가능)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전화1388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누구든 불안함과 답답함, 우울함 뿐 아니

라 친구관계, 학업문제, 진로,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

터 가출, 성폭력,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문제 등에 

대해 국번 없이 1388로 전화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전화 1388은 상담이 필요한 청

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되

고 있다.

온라인 간편 심리검사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https://www.cyber1388.kr:447)로 접속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다. 

간편 검사 이후 심층 심리검사나 대면상담을 받고 

싶다면 센터(전화 970-4002, 979-1318)로 문의 및 신

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서비스

법무부 통역지원단 구성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

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

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인 자가격리

자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통역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

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 ‘자가격리 외국인 통

역지원단’을 구성해 6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통역지원단은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

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또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

국인청을 1대 1로 매칭해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

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

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

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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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문화생활 즐기세요"

다문화가족도 문화누리카드로 즐겨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여파

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

안해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를 확

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못하는 대상자가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다.

이에 따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미술·공예·체육용품·음악·도서·웹툰 웹소

설·영상 분야의 가맹점이 확대됐으며 특

히, 넷플릭스·유튜브·카카오페이지·멜론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웹툰 등과 같이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분야의 가맹점이 

확대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맹

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블로그(http://

blog.naver.com/munhwanuricard) 및 

문화누리카드 사이트(http://www.mnuri.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하고자 지급되는 카드로 1인당 9만원씩 

지급되며, 공연과 영화, 전시장 관람은 

물론 체육 분야와 도서 및 음반구입, 관

광여행을 위한 숙박, 시외버스, 철도 등

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확대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의 불편을 조금이

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사용자들이 

가정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는 문

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또는 공

식 홈페이지(http://www.mnuri.c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취약계층 돕기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문화가정 등 돕기 나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 전 임

직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 돕기에 적극 나섰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전 임직원이 십

시일반으로 정성껏 모금한 512만여 원을 

사내 봉사단체인 시민섬김봉사단을 통해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서북

봉사관에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고양지역 저소득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홀몸노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게 각종 생필품과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홍종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사

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0일

과 18일 임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했고, 고

양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안심마스

크 만들기에 총 5회에 걸쳐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3월 31일 쇠

퇴지역 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취약계층 주거복지에도 적극 나서

고 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

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내 쇠퇴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주택형’과 ‘집단취락형’ 2가지 유형

으로 추진됐다.             이지은 기자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 'วีซ่าระยะสั้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ตั้งแต่วันที่ 13

151 ประเทศ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น 90 ประเทศได้รบัอนุญ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และ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ตกลงท่ีจะระงบัผลกระทบของวซ่ีา

ระยะสัน้ชัว่คราวเพ่ือป้องกนัการแพร่กระจายของการตดิเชือ้ coronavirus ใหม่ 
(corona19)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ประกาศเมือ่วนัท่ี 9 ว่าจะระงบัผลกระทบของวซ่ีาระยะสัน้
ชัว่คราวจาก 00:00 น. (เวลาออกเดนิทางปัจจบัุน) ในวนัท่ี 13

ดงัน้ันในภารกจิทางการทูตเกาหลีทุกแห่งท่ัวโลก (สถานทูตสถานกงสลุและอ่ืนๆ )
ระยะเวลา 5 วนัท่ีผ่านมาวซ่ีา

ระยะสัน้ท่ีออก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อยู่ภายใน 90 วนั) จะถกู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ท่ีถอืวซ่ีาจะต้องย่ืนขอวซ่ีา

อีกครัง้ท่ีสถานทูต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ตัดสนิใจทีจ่ะไม่รวมวซ่ีาและวซ่ีาระยะยาว (การ

จ้างงานการลงทุนฯลฯ )ท่ีมคุีณสมบัตเิหมาะสมส�าหรั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ระยะสัน้ (C-4) 
เช่นช่างเทคนิคระดบัสงูท่ีได้รบัเชญิจากบรษิทัในประเทศนอกจาก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
เข้าพ�านัก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วจะอยู่ในเกาหลีภายในขอบเขตของระยะเวลาทีไ่ด้
รับเมือ่เข้าประเทศ

.นอกจาก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ยังมมีาตรการห้าม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การยกเว้นวซ่ีา
ส�าหรับภมูภิาคนิยม•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จ�ากดัการเข้าประเทศของฟรวีซ่ีา

เม่ือมกีารด�าเนินการตามข้อจ�ากดัการสละสทิธิช์ัว่คราวของวซ่ีาได้ถกูน�าไป
ใช้•จากทัง้หมด 151 ภมูภิาคมกีาร

ลงนามข้อตกลงการสละสทิธิว์ซ่ีากบั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หรือ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อนุญาตให้
เข้าเมอืง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มาตรการยกเว้นฟรวีซ่ีาถกูระงบัชัว่คราวส�าหรับ 90 
ประเทศ

90 ประเทศท่ีมกีารสละสทิธิฟ์รวีซ่ีาชัว่คราว•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จะต้องได้รับวซ่ีา
จากคณะผู้แทนทางการทูต

เพ่ือ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วซ่ี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ส�าหรบั •ผู้ถอื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ราชการ,พนักงานต้อนรบับนเครือ่งนักบิน,
พนักงานของสายการบินท่ีเข้ามาและผู้ถอืบัตรเดนิทางของนักธรุกจิของ APEC 

จะได้รับยกเว้นวซ่ีา
นอกจาก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ตดัสนิใจเสรมิ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ท่ีออกโดยสถาบัน

การแพทย์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จะย่ืนขอวซ่ีา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ขอ
วีซ่าในอนาคต

ผู้ย่ืนขอวซ่ีาจะถกูตรวจโรคโดยสถาบัน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ภายใน 48 ชัว่โมงนับจาก
วันย่ืนขอวซ่ีาประวติัและไข้ไอ,หนาวสัน่,ปวดหัว,ปวดกล้ามเน้ือโรคปอดบวมเป็นต้น
คุณควรส่ง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ท่ีไม่มอีาการ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Corona19หากมกีารค้นพบข้
างต้นท่ีคุณ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การยกเลิกออกวซ่ีาหลังจากได้ย่ืนขอวซ่ีาคณะทูต

ตดัสนิใจท่ีจะตรวจสอบเป็นท่ีเพียงพอเช่นการสมัภาษณ์สถานะสขุภาพเพ่ือตดัสนิ
ใจว่าจะอนุญาตให้หรอืไม่

พิเศษส�าหรบัวตัถปุระสงค์ทางการทูตและกจิการสาธารณะการลงทุนและการ
จดัหาเทคโนโลยีฯลฯ,กจิกรรมทางธรุกจิท่ีจ�าเป็นเราจะออกวซ่ีาทันทีตามดลุยพินิจ
ของ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แีห่ง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ส�าหรบักจิกรรมทางธรุกจิท่ีจ�าเป็น
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ของพลเมอืงของเราหรือส�าหรับผู้ท่ีมเีหตผุลเร่งด่วนหรอืมี
มนุษยธรรม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มุง่มัน่ท่ีจะปิดกัน้การข้ึนเครือ่งโดยอัตโนมตัผ่ิาน  'ระบบตรวจ
สอบผู้โดยสารก่อนล่วงหน้า (IPC)'  บล็อกการออกบัตรผ่านข้ึนเคร่ืองโดย
อัตโนมตั•ิสายการบินจะจ�ากดัการขึน้เครือ่งในช่วงออกตัว๋

เจ้าหน้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 กระทรวงท่ีเกีย่วข้อง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ขนส่งและ
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ประมง)และสายการบิน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ท่ีด�าเนินการตามมาตรการข้าง
ต้นผ่าน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ท้องถิน่“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แจ้งให้เจ้าของเรือทราบ
แล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ปฏบัิตติามข้อผูกพันท่ีเกีย่วข้องเช่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ว่าเรา
มีวซ่ีาหรอืไม่” <한글 기사 23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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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

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려되는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

해 모든 시민에게 면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안산시는 감염병 고위험군인 임신부와 어린이, 

다자녀가정 등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1개씩 지급되는 면 

마스크는 65만개의 물량이 확보됐다. 당초 안산시는 415 

총선 투표소 앞에서 투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

해 모든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불가하다는 방침 

결정을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

시민에게 지원되는 면 마스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오는 24일까지 415 

총선 사전투표기간(4.10~11)과 선거일(4.15)을 제외한 평

일에 2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면 마스크는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 등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효과

가 있다. 지급 대상은 이달 6일 0시부터 24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시민으로 마스크 이중지급, 누락, 분실 방지

를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별 명부를 확인 

후 지급된다. 배부는 주차장 또는 야외마당에서 부스를 

통해 이뤄지며 가구원 중 1명이 방문하면 전체 가구원

이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과 물량 확대 등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품귀 완화

와 함께 마스크 수급이 상당 부분 수월해졌으나 여전히 

마스크를 확보하는 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

해 저소득 주민, 면역력이 약한 독거어르신, 장애인, 임

산부 등 취약계층과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에 모두 

293만 개의 마스크를 배부했으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4월 10일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녀 셋 이

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가구원 1인당 KF94 마스크 2개

와 가구당 손소독제 2개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

라 가정 구성원이 많아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 8만8천여 명에 대해서도 면 마스크 지급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 예방활동과 방역에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며, 마스크 배부를 이어가 시민들

의 마스크 수급 등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장

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집중 방역을 하는 등 

안전 안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안산시, 코로나 예방 위해 시민 모두에 마스크 1개씩 배부한다

윤화섭 시장,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주민 8만 8천명 지원도 검토 중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

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 외

국인에게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월 9일 밝

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

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공

항 검역소를 거쳐 격리병동이나 생활치료시설로 입소하

고 있다. 4월 13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는 해외

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코로나19 무증상으로 공

항 검역소를 통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이들

을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공항을 나온 무증상 외국인

이 입국자 전용공항버스 7000번을 타고 관내 지정 주차

장에 내리면 전문통역요원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가

격리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에서 제공하는 전용 차

량으로 안전하게 자택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사회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문통역요원은 영어·베트남어 각 2명씩 구성돼 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오전 8~오후 3시, 오후 2~9시로 나눠 

언어별 1명씩 편성, 2개조로 운영된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9일부터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

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4천부를 보건소, 외국인주

민지원본부, 안산종합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비치하고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이탈사고 예

방과 건강상태 및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통화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시 이들의 향수를 달랠 해당 국가의 식품도 추가해 ‘맞

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외국인 자가 격리자에 대해 건강

상태 확인 등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사소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통역서비스를 지원하

게 됐다”며 “전국적으로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

진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지만 

안심 귀가 서비스와 안심 숙소 제공 등 방역과 자가격

리자 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전날 기준 관내 해외입국자 207명 중 

외국인은 66명으로 약 32%를 차지하는 등 계속 증가

할 것에 대비해 보건소에도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인도

네시아어, 영어 통역 요원을 배치하고 외국인 방문객 안

내와 자가 격리자에 대한 준수사항 안내, 건강상태 확인 

및 생필품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

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해외 입국 외국인에 맞춤형 통역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차단 위해 4월 13일부터 거주 외국인주민 전문통역요원 배치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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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시민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이어가

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하면서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졌으나, 수요에 

비해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시는 4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4만2천186명, 중증장애인 2천969명, 등록상인회 3천932

명, 65세 이상 어르신 6만6천여명 등에게 총 37만5천

671개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

자 및 택시·버스기사에게도 총 3만4천34개를 지급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취약계층, 임신부, 장애인 복지시

설,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

으로 모두 293만6천982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13만1

천476개 등을 배부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

다. 이주민 단체를 통한 마스크 배포도 진행되고 있다. 

(사)안산이주민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 감염예

방을 위하여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후원

받은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이번 나눔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이주민건강협회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안산이주민센터는 먼저  태국, 필리핀, 아프리카, 스리

랑카, 몽골, 중국 등 각 나라별 공동체 대표들을 통해 

수요를 조사한 뒤 물품을 전달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

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이주민센터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국경

없는 평화와 공동체, 노동,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적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추후 수급 상

황을 검토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

로 추가 지급에 노력하겠으며, 시민 모두 누구나 안전하

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 마스크 없어 고통받지 않도록!

안산시와 안산이주민센터, 이주민에 마스크 전달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 4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도 기억해요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단원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

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해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

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9~71개월 이하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

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자

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

정된 영유아다.

대상 아동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

진 결과통보서’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 희

망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

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

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 대상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

우 영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

481-5975·5976), 단원보건소(031-481-6473·6474)로 문

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0 안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와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팅을 추진할 

전담 여행사를 선정한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

주민들도 지원해 볼만 하다.

전담 여행사 선정은 여행객 유치와 상품개발 등에 뛰

어난 여행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시정에 도입, 지역의 다

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해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가 처음 

시도하는 관광마케팅이다. 안산시는 적극적인 마케팅으

로 관광객 유치 등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유

치 전담 여행사 1개소를 지정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시와 관광상품 개발

과 관광객 유치 기획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마케

팅을 추진한다. 여행사에게는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인증서 발급, 국내외 설명회·홍보관 참여 지원, 문화관

광해설사 지원, 안산시 후원 로고 사용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상품 홍보비 1천만 원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 대상 여행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국의 모든 

일반여행업 등록업체로, 최근 1년간 사업정지 10일 이상 

등 행정처분 내역과 지방세 체납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전담 여행사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23일까지 안산

시 문화·생태·해양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독특한 안산형 여행상품과 홍보 마케팅 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제안서를 이메일(modeco80@korea.kr)로 제출

하면 된다. 

안산시는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

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최근 5년간 관광객 유치실적 

등의 실적평가와 ‘2020년 안산시 체류형 상품 운영계획’ 

제안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다음달 3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민간의 상품기획 개발·판매 역량과 

안산시가 협업해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겠다”며 “참신한 상품과 마케팅 노하우가 

있는 전문 여행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신청서 제출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www.a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안산시청 

관광과(031-481-305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에 이어 세계 45개국 주한외교대사들을 초청해 ‘2020 

안산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올해를 ‘안산 방

문의 해’로 운영하며 연 8백만 명이 방문하는 대부도를 

비롯해 안산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해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집

중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0 안산 방문의 해 기념’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모집

1천만 원 지원, 외국인주민 대상 여행사 운영하고자 하는 이주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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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

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다양성소통조정위원

회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활 속 

갈등을 협치와 숙의의 방식으로 조정하

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

는 이번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성공회 샬롬의집 대표로 활동하고 있

는 이정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 외

국인정책과 홍동기 과장, 경기도외국인인

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박정해 법률사

무소의 박정해 변호사,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의 신상록 대표, 법률사무소 지율의 김예

진 변호사, 경기도인권센터의 허선행 센

터장,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현

주 센터장, 신한대학교 이경숙 교수, 이

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김윤영 소장 등 

외국인 및 다문화 인권 분야의 전문가 

11인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참고인으로는 

재단법인 동천 소속 이탁건 변호사가 함

께했다. 

지난해 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쓰레기 배출 문제, 구직활동 

시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부재에 관한 

안건 등 이주민 및 외국인의 생활과 관

련된 15건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정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결과

를 공유하고 올해의 운영방안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례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

기도 했다. 외국인 차별 및 혐오금지 조

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

성은 2015년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언급

됐던 사안으로,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

석한 이탁건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공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위원들은 차별 및 

혐오 문제와 관련한 시민 전체의 공감대

가 형성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선순위로 

꼽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이

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분석 및 전문가 의

견 청취가 가능한 공론의 장 설치가 시

급하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올해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숙의를 통한, 문화적 갈등에 대한, 자율

적 관리와 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며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 활동이 숙의 

민주주의의 단초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

로 삼았다. 

최예지 기자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 더 나은 사회 만들어요

경기도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원격 화상회의로 제1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안심정보 한눈에

다문화가족도 전용홈피 확인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해 온

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부정확한 뉴스, 

가짜뉴스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정확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4월 6일 안산시는 시민에게 코로나

19 상황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감염자 현황과 감염

병 예방수칙 등 정보를 게시한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꾸준히 

늘리고 시각적인 효과도 더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개선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코로나19 비상대

책 게시판 내 선별진료소 현황, 자가

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우리동네 방역

지도, 코로나19 상황판 등 다양한 안

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안산시는 해당 공간을 통해 확진자 

이동경로, 상황보고, 일일방역현황 등

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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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회사나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합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몰라 불리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특히 단기간 임차하고 출국하는 경우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을 빌려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을 최소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더 짧은 경우 더 짧은 

계약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지 

변경 신고(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계속 

거주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중한 내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안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바로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주택을 인도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nhượng nhà ở và khai báo thay đổi địa chỉ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sẽ là thường trú) sẽ phát sinh “khả năng chống đối”. Năng lực đối lập 
đề cập đến quyền cư trú tiếp tục khẳng định hợp đồng hiện tại với 
chủ nhà mới ngay cả khi chủ nhà thay đổi. Một điều quan trọng là khi 
chuyển nhà, bạn phải đến Ủy ban nhân dân địa phương để nhận được 
“ngày xác nhận”. Nếu nhận được ngày xác nhận, khi nhà mua được 
chuyển sang đấu giá, có thể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trước các chủ nợ cấp 
dưới.

 Thêm một vấn đề nữa ở đây đó chính là Hàn Quốc sẽ gặp phải vấn 
đề lớn nếu không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khi thời hạn hợp đồng thuê kết 
thúc do chế độ thuê nhà của Chính phủ đặt ra. Vì các bạn có thể bị 
mất hết số tiền đặt cọc quý giá của mình. Điều quan trọng là không 
được chuyển nhà đi nới khác khi chưa nhận lại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Nếu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đặt cọc mà chuyển giao nhà cho người thuê 
khác thì sẽ mất đi khả năng đối phó và quyền ưu tiên của mình trong 
kiện cáo. Trong trường hợp này, sau khi nhận được lệnh đăng ký 
quyền thuê từ Tòa án nhân dân, bạn duy trì nhà mình đang ở thì mới 
duy trì được quyền ưu tiên và khả năng đối phó.

Hợp đồng thuê bất động sả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thuê nhà ở thông qua hợp 
đồng thuê nhà ở, trừ trường hợp họ sống trong ký túc xá của công ty 
hoặc ký túc xá của trường học. Trường hợp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biết rõ tình hình thực tế của Hàn Quốc nên họ đã ký hợp đồng thuê 
bất lợi, đặc biệt trong trường hợp thuê ngắn hạn và xuất cảnh thì có 
thể bị thiệt hại như mất tiền đặt cọc mà mình đã đặt ban đầu. Điều 
tương tự này cũng xảy ra tương tự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Chúng ta hãy cùng xem xét chế độ của Hàn Quốc để bảo vệ 
người nước ngoài khi thuê nhà ở tại Hàn quốc. Theo luật Bảo vệ cho 
thuê nhà đất, người thuê nhà có thể tự mình chọn thời hạn hợp đồng 
cho thuê nhà tối đa là 2 năm (nếu muốn kí thời hạn hợp đồng ngắn 
hơn thì có thể yêu cầu thời hạn hợp đồng ngắn hơn). Và cũng giống 
như công dân Hàn quốc,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nhận chuyển 

外国居民的房地产租赁合同

居住在韩国的外国人, 如果他们不是居住在公司或学校宿舍中, 

那么将通过房屋租赁合同在韩国居住。外国人不了解韩国的情况，有

时会签订不利的租赁合同，特别是如果他们短期离开时，可能会遭受

损失，例如损失保证金。多元文化家庭也是如此。

让我们看一下韩国通过租房保护租户的制度。根据《房屋租赁保

护法》，房客可以要求房屋的租赁期限至少为两年（如果合同期限较

短，则可以要求缩短合同期限）。而且，像韩国人一样，注册的外国

人会获得住房并告知住所变更. 当您报告更改时（对于韩国公民而言

是居民登记），会产生“反强制力”。反强制是通过向新房东索偿现

有合同来继续生活的权利，即使是房东发生了变化。重要的一点是，

当您搬家时，您会去到洞事务所获得“决定日期”。收到确认日期

后，当房屋通过拍卖时，可以优先将押金退还给次级债权人。

另外,由于租赁制度而无法在租约期末取回押金, 将面临一个大

问题。会损失我们宝贵的钱。目前重要的是，您应该在不退还押金的

情况下搬家。如果您在没有押金的情况下将房屋直接交给房东，您将

失去对策和优先偿还权。在这种情况下，您必须向法院申请租赁登记

令，并且在收到租赁登记令后，交付房屋以维持对策和优先权。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김예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주 및 비자 전문 변

호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

원위원회 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여성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수원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 등 다문화 가족 및 결혼

이주여성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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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아세안 : 아세안 10개국 각자의 방식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다

코로나19, 기온이 높은 지역은 감염 적을 것이라는 예상 깨고 아세안 각 나라 상륙

올해 초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의 공격은 석 

달만에 전 인류를 위협하는 팬데믹 (pandemic)이 되었

다. 중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미국을 순차적으로 강타한 

코로나19는 당초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춤할 것이

라는 예상을 깨고 동남아에도 상륙하였다. 아세안의 10

개 회원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으며, 

그 방식은 아세안 10개국의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만큼 

다양하다. 다음은 3월 말을 기준으로 아세안 10개국의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정리한 내용이다. 

■ 아세안 10개국 코로나19 대응 동향 

코로나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

는 동남아 국가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이다. 싱가포르는 

우한에서 전염병 발병 사례가 최초 공개된 이후, 즉각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와 더불어 공공장소 출입 시 체

온 측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확진자 동선 추적을 바탕

으로 모든 예상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밀집된 도시국가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사태

를 막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싱가포르의 기업과 학교는 

현재에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다만 최근에는 감염자가 

크게 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 장려

하고 있다.)

베트남은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공격적인 

초기 대응책을 펼쳤는데, 지난 2월 우한에서 귀국한 노

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베

트남은 수주 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하노이 소재 병원에서 집

단 감염사태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다시 한 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 등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월 쿠알라룸푸르 외각의 모스크

에서 1만6천여명이 모이는 종교집회가 개최된 이후 코

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4월 2일 현재 2,908명

으로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를 보유하고 있다. 3

월초 취임 하자마자 코로나 감염증 사태를 맞고 있는 

무히딘 야신 총리는 긴급 이동 제한령을 시행,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외출을 금지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종교

집회 참석자들이 귀국 후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이면

서 현재 아세안에서 인구대비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

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검역 조치

를 시행중인 브루나이는 격리 대상자가 규정 위반시 최

대 1만 브루나이 달러의 벌금형 혹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확산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인

구도 많고 도심내 밀집도도 높은데다 4월 하순부터는 

이슬람 금식기간인‘라마단’에 이어 5월에는‘이드 알피트

르(Eid Al Fitr)’축제가 예정되어 있어 수백만 명이 고

향을 오가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음식

점·영화관·유흥업소 등을 폐쇄하고 종교 활동 중단을 명

령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서는 명절 기간중 이동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단, 조

코위도도 대통령은 사회적 결속과 재정 불안정을 고려

하여 전면 봉쇄가 아닌‘지역 격리’를 통한 실용적인 해

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출입국 조치에 대해 신

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자 

군인을 동원하여 수도 마닐라를 포함해 루손 섬 전체를 

봉쇄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바 있다. 태국은 지난 3월

부터 이후 주요 도시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4월 

30일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금

지하는 한편, 주요 도시의 모든 백화점과 쇼핑몰, 영화

관 등 엔터테인먼트 장소를 임시 폐쇄하였다. 

캄보디아는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

서 미국을 비롯하여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

일발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은 여전히 정상 운행중일 뿐만 아

니라 지난 3월 15일에는 중-캄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

었다.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훈 센 총리는 당시 중국에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

복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화답하여 중국은 최근 캄보디

아 남서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에 전문 의료팀을 파견

하여 코로나 19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는 코로

나19 발병 초기부터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10명 안팎의 확진자만 공식 보고되고 있다. 

공공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국가에서는 

앞으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

원 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세안의 공동 대응 노력,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위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속을 가져

오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곤 한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1997년 금융위기에서부터, 2000년대 곡물시장 위

기,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등 숱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면서 협력 경험을 쌓고 그로부터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CMIM), 아세안

+3 긴급식량비축제도(APTERR) 및 아세안 재난관리 인

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등은 모두 위기에 함께 대

응하면서 발전해온 협력 메커니즘이다. 

감염병 분야에서도 아세안은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에볼라(Ebola), 2015년 

메르스(MERS), 2017년 지카(Zika) 바이러스를 차례로 

겪으면서 대응력을 키워왔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각

국 보건당국과 아세안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

와 보건분야 고위급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의 상황과 조

치를 공유하고 있다. 2020년 아세안 의장직을 맡은 베트

남은 금년 아세안 주제로 “단결과 대응(Cohesive and 

Responsive)”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세안이 이번 코로

나 도전을 맞아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한다면 이는 아세

안 공동체 구축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동남아 각국이 외국인의 출입

을 막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부산 특별정상회의

에서 합의한 “평화와 번영의 한-아세안 공동체”구축에

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당분간 

인적교류는 물론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가 부분적으

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특히 보건 분야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이 증가할 전망이다.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앞 서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경험 공유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신남방 핵심국가

인 인도네시아에 방역물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역내 코

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만간 아세안+3 특별 화

상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 안보 

위협으로서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국

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공동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한다면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자료 한아세안센터

<사진 설명>

아래 왼쪽 사진: The government on Friday eased 

the district and provincial border restrictions 

issued on Thursday. Yousos Apdoulrashim. www.

phnompenhpost.com / 가운데 사진: BOOTHS. A 

health worker tries the testing booths commission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Quezon City. Photo 

from Quezon City Government Facebook page. 

www.rappler.com / 오른쪽 사진: Health workers take 

blood samples for test at Hạ Lôi Village, Mê Linh 

District, Hà Nội. VNA/VNS Photo Minh Quyết. 
www.vietnamnew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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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 과정 수강생 모집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는 5

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무역사무원 양

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여성은 모국

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2개국어 사용자인 만큼, 이들에게 무

역에 대한 개념과 용어, 법류, 서류 

서식 작성법 등을 교육하여 전문인력

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강생에게 1개월에 30만원씩

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ITQ 엑셀 자격증 취득 과정을 돕는 

등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5

월 4일까지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로 문의하여 접수하면 되고 신청자

가 많을 경우 별도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www.

ansanwomen.or.kr/)를 참고하거나 

031-439-2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

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일자리 

정보를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의 

교육 기간은 총 4일이다. 교육 시작 

일정에 따라 1기부터 4기까지 연 4회 

운영된다. 

이력서 작성법, 면접법. 취업 정

보, 노동시장의 인력 정보와 같은 구

직 단계에 필요한 정보부터 직업선호

도검사를 통한 직업 탐색 훈련, 노동

법 강의와 같은 교육도 제공한다. 해

당 프로그램은 교재비와 교육비가 전

액 무료이고 수료생에게는 소정의 수

료선물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70-4924-9003   최예지 기자

'차이 없는 클래스' 수강생 모집

결혼이민자 대상 실용 한국어교육 실시

안산시 평생학습관은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특수목

적 한국어 교육 및 문화예술체험, 내국인

과의 연계 활동 프로그램인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4

월 13일 밝혔다.

차이 없는 클래스 프로그램은 한국 초

기 적응 과정과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다

문화 가구에 대한 교육정책이 외국인 밀

집 거주 지역인 원곡동다문화마을특구 

등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록구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

육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드라마, 쇼핑 등 실생활에

서 주로 쓰이는 한국어 어휘로 구성한 

말하기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문화예

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체험, 전통의례체

험, 한복체험, 식물원에서 배우는 환경체

험, 한국노래를 부르는 상호노래자랑 등 

전통문화와 환경체험 등의 활동도 마련

됐다. 이밖에도 결혼이주민과 평생학습관 

학습자가 함께 협력해 만들어 가는 다문

화 전래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썰담’도 

진행된다.

‘스토리와 스토리를 담은 책’ ‘전설을 

담은 책’의 뜻을 담고 있는 썰담은 결혼

이주민이 자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면 

평생학습관의 글짓기 커뮤니티가 글을 

쓰고 그림 그리기 동아리가 그림을 그려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활동이다. 

안산시는 결혼이주민과 내국인 간 연

계 활동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전래

동화책을 발간하는 작업을 통해 자연스

럽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이 없는 클래스는 15명을 모집해 오

는 5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

안 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

해 신청하고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

증을 제출하면 된다.

최라영 평생학습관장은 “이 프로그램

을 통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과 함

께 하는 진정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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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반찬 도시락 전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

고 있는 시흥시(시장 임병택)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군서초등학

교를 찾아 아동용 반찬 도시락과 일회용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 행사는 최근 코로

나19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및 지역 아동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조리하고 포장

한 반찬 도시락 500개와 일회용마스크 

1,000장을 군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

생들에게 전달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정왕본동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3사랑밥터’ 단체 지원으로 결식

아동 지원 사업을 연계 진행했으며 학교

가 방학하는 기간에는 지역 내 아동들의 

보호 복지를 위한 방학 지원 프로그램 

‘꼬옥놀이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들

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건강한 신체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은이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은 “센터가 위치한 시흥시 정왕동 

지역은 아동 주거 빈곤율이 높고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편”

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아동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진행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아동을 둔 가족에게 찾아가는 보육 서비

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자녀의 등하원, 놀이 활동, 부

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을 지원한

다. 해당 서비스는 아동의 연령대와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해

서 이용할 수 있다. 

1건당 최소 2시간(종일제 3시간) 이상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자녀 

한 명당 9,890원이다. 소득에 따라 85%

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건가다가 홈페이

지(idolbo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

고 031-317-4516(선택번호 1번)으로 연락

하면 서비스 이용 상담 및 자세한 안내

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

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및 사회 취

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

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인과 가

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족상담사

업, 부부교육, 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 문

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시흥시에 거

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에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 응원 담긴 반찬 전달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진행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

무화 된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

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활동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고 3일 밝혔다.

‘활동범위 제한’이란 공공의 안녕질

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

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

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

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출

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

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

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2조가 실

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었지만 해외 유

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

인에 대해선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

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

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

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

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

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

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

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이다.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1일 국내공항

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

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

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

국으로 송환했다.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자가(시

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

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시행

한 것은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

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며 “모든 격

리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 없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

시 지켜달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중국어 47면, 베트남어 40면, 러시

아어 37면, 일본어 27면>

이지은 기자

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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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今天（13日）起，保健福利部将

向230万名7岁以下的儿童,提供每人40

万韩元的“儿童保健券”。

付款对象是监护人，例如一个有

子女的多元文化家庭，他们在三月份

获得了子女津贴，并为每个子女提供

了40万韩元的育儿券。

育儿券是通过8家主要的卡公司

（如农业,乐天,新韩,BC，三星，友利,

韩那，和KB国民等）支付,得到此劵的

家长可以立即使用.

此儿童保健券得到了全额支持，

在全国197个城市中作为护理点支付，

在其余32个城市中作为纸质礼品券

或当地电子货币支付。

保健福利部说：“为了迅速提供

儿童保健券，我们在过去一周进行了

紧急指导期，并以此确认了对象的家

庭信息和卡信息。”卡公司和保健福

利部计划通过短信指导用户如何使

用它们。”

如果您丢失了护理点分配卡，则

可以在卡公司重新发行卡后使用这

些点。

由于添加了银行卡信息或在指导

期内需要其他指导，大约13万人没有

在13日获得付款。他们将在14日之前

收到个性化的文本指导，并在16日上

午9点至20点（6点）在福利中心或社区

中心选择要使用的卡，并在23日提供

其他护理点。

另一方面，有80,000名监护人需要

申请礼品卡（这是一张预付卡，因为他

们没有儿童幸福卡或国民幸福卡），仍

在接受福利中心和社区中心的申请，

并计划在5月初交付礼品卡。 育儿优

惠券礼品卡作为预付卡发行，即使遗

失了护理点，也可以重新发行。

育儿券育儿积分可在儿童居住的

大城市或省免费使用。使用范围比每

个市政当局都可以使用的现有纸质

礼品券更广泛。

如果您入住，可以在收到居民中

心的入住通知后申请，通过更改下个

月的使用区域来使用剩余积分。

它可以在大多数关联商店中使

用，例如可以使用本地卡的传统市

场，附近的集市，加油站，医院，饭店，

书店，但有大量的超市，娱乐场所和

在线购物中心除外。

使用护理点时，您会收到一条短

信，还可以在卡公司的客户中心或网

站（主页）上检查其余的点。 <한글 기

사 36면>                  왕그나 기자

每名儿童400,000韩元提供育儿券

“请确认信息”

이주민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전달

'희망의 친구들'과 노동부, 시흥외복 후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

복지센터(센터장 이중교)는 4월 1일과 8

일에 한국이주민 건강협회 ‘희망의 친구

들’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극복 

및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전달받았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은 손소독제 224개와 덴탈마스크 1,100개, 

KF80 마스크 100개를, ‘고용노동부’는 마

스크 1,000개를 외국인복지센터에 후원했

다.

시흥시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

주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개인과 사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희망의 친구들의 이념을 바탕으로 마스

크 및 손 소독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 거주 외국인 주민에게 물품들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마스크 구하기

가 더욱 힘들 것”이라며 희망의 친구들

과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표하고 “시흥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어려

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와 외국인복지센터는 코로

나 19 관련 상담 및 통역 등을 7개 국어

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외국인이 함께 이

겨낼 수 있도록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 외

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화체

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이 시

흥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

원할 예정이다.

최예지 기자

다문화가족도 책으로 힐링해요

중앙도서관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

시흥시중앙도서관(관장 김경남)은 

시흥시 공공도서관 휴관이 장기화됨

에 따라 지난 3월 12일에 처음으로 

선보인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를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전환했다.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시청 정

문(사랑채) 1곳에서 실시하던 도서 

안심대출 서비스를 각 권역 도서관 5

곳으로 확대한 대출서비스이다.

4월 7일부터 도서관 임시휴관 종

료일까지 운영하며 중앙, 능곡, 대

야, 목감, 월곶도서관의 각 주출입구

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화요일~토요

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희망일 전날 신청해 다

음 날 받아갈 수 있다. 대출되는 모

든 도서는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책 소독기로 소독 

후 배부된다.

시흥시 관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

해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

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

lib.siheu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 우려와 활동 

제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이 

안전하게 소독된 책을 비대면으로 대

출할 수 있는 북 테이크-아웃 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지친 생활 속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최예지 기자

지역사회 밑반찬 나눔 행사 진행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도 힘내요

지난 4월 3일 신천근린공원 앞에서 사

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사장 신명자)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최정은)직원

들이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밑반찬 서

비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천동 관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밑반찬 세트와 마스

크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밑반찬 해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외 사

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기관 직원들과 

나눔자리 문화공동체(회장 이상기)가 함

께 재료 손질부터 포장 및 배달까지 직

접 참여하며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다.

최정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은 “이번 밑반찬 나눔 행사가 코로나19

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얼어붙었던 지역

사회 분위기를 잠시나마 녹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

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했다.

밑반찬 배달서비스에 직접 참여한 유

재홍 신천동장은 “밑반찬을 직접 배달하

며 오랜만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코로나19 극

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주

신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산하기관과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분들께 감

사하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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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tạm thời đình chỉ hiệu 
quả của các loại visa ngắn hạn cùng với Bộ Ngoại giao 
để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virus Corona 19. Bộ Tư 
pháp cho biết họ sẽ tạm thời ngừng hiệu lực thi hành 
thị thực ngắn hạn từ 0 giờ (theo giờ xuất phát hiện tại) 
vào ngày 13. Theo đó, hiệu lực của thị thực ngắn hạn 
(trong vòng 90 ngày) được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tất cả các cơ quan công vụ của Hàn Quốc (Đại sứ 
quán, tổng lãnh sự quán) trên toàn thế giới sẽ tạm thời 
bị đình chỉ.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ị thực tương ứng 
phải đăng ký lại thị thực tại cơ quan chính phủ. Tuy 
nhiên,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loại trừ thị thực và thị 
thực dài hạn (làm việc, đầu tư) tương ứng với tư cách 
làm việc ngắn hạn (C-4) như các kỹ sư cao cấp được 
mời bởi các công ty trong nước. Ngoài ra,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ngắn hạn đã nhập cảnh cũng có thể ở lại 
trong nước trong phạm vi thời gian lưu trú được cấp 
trước khi nhập cảnh.

 Song song với đó, Bộ Tư pháp có kế hoạch hạn 
chế việc nhập cảnh thị thực, miễn thị thực, miễn thị 
thực ở cấp độ tương đồng đối với các quốc gia và khu 
vực cấm nhập cảnh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dân Hàn Quốc. 

Khi các biện pháp hạn chế được thực hiện, các biện 
pháp miễn thị thực sẽ bị đình chỉ tạm thời đối với 90 
quốc gia và khu vực nơi chính phủ Hàn Quốc đã ký 
thỏa thuận miễn thị thực trong tổng số 151 quốc gia và 
khu vực cấm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sở hữu hộ chiếu nằm trong 90 quốc gia và khu vực nơi 
biện pháp miễn thị thực bị đình chỉ tạm thời phải được 
cấp thị thực tại cơ quan chính phủ để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uy nhiên, ngoại lệ sẽ được miễn thị thực cho các 
nhà ngoại giao, hộ chiếu thông thường, tiếp viên hàng 
không và thuyền viên của các tàu vào cảng, các doanh 
nhân sở hữu thẻ du lịch APEC. Ngoài ra, Bộ Tư pháp 
đã quyết định nộp giấy chẩn đoán do cơ quan y tế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ăng ký thị thực để tăng cường 
kiểm tra thị thực trong tương lai. Người nộp đơn xin thị 
thực phải nộp một giấy chẩn đoán có ghi lại các triệu 
chứng liên quan đến Corona 19 như phát sốt, ho, ho, 
đau đầu, đau cơ và viêm phổi sau 48 giờ kể từ ngày 
đăng ký. Trường hợp phát hiện bất thường thì việc cấp 
thị thực có thể bị hạn chế. Sau khi nhận được đơn xin 
thị thực, cơ quan công vụ đã quyết định sau khi kiểm 

tra đầy đủ tình trạng sức khỏe và quyết định xem có 
được cho phép hay không.

 Ngoại lệ, đối với mục đích ngoại giao, công vụ, 
mục đích hoạt động doanh nghiệp thiết yếu như cung 
cấp đầu tư, kỹ thuật, gia đình người dân Hàn Quốc 
hoặc những lý do khẩn cấp như nhân đạo, dự kiến sẽ 
cấp thị thực nhanh chóng theo phán đoán của giám 
đốc cơ quan công vụ

 Bộ Tư pháp có kế hoạch tự động chặn việc phát 
hành thẻ lên máy bay thông qua 'Hệ thống xác nhận 
trước người lên máy bay' (IPC) trong trường hợp cố 
gắng nhập cảnh mà không có chứng nhận hoặc thị 
thực đã bị đình chỉ hiệu lực và hạn chế việc lên máy 
bay trong giai đoạn phát hành vé.

 Một quan chức của Bộ Tư pháp cho biết: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thông báo các biện pháp trên cho các 
hãng hàng không trong nước thông qua các bộ liên 
quan (Bộ Đất đai, Giao thông và Hàng hải, Bộ Hàng 
hải, Bộ Ngoại giao và Hàng hải) và các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địa phương để thực hiện đầy đủ các nghĩa 
vụ đã được ban hành“. <한글 기사 23면> 

                                     강혜나 기자

Bộ tư pháp đình chỉ tạm thời hiệu lực visa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ngày 13
Có đến 90 quốc gia trong tổng số 151 quốc gia cấm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ập cảnh đượ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à không cần visa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소식을 알렸다. 경기 극

저신용대출은 경기도가 신용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전

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출 상품이며, 지난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

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까지 무심사 대출이 가능하

며, 1회 연장도 할 수 있다. 심사를 거치면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경기복지플

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초

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

을 받는다. 접수 첫날인 4월 10일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둘째날인 4월 13일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다. 또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가

능하다. 방문 접수도 처음 2일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

으며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온라인과 현장 모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신청 접수 등 자세한 방법과 문의 사항은 4월 6일부

터 운영을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

터(1800-9198)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

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

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소액

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까지 겹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복지 소외계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신용 낮은 사람 대상 극저신용대출 시행

7등급 이하 다문화가족도 지원, 누구나 연1% 이율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참여자 모집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돕기

시흥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오는 4월 24일까

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사업 참여 희망자

를 모집한다.

시흥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학

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만4~10세 다문화가정 자

녀 또는 정규, 대안학교 초등 1~6학년에 재학 중

인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지 교사가 가

정을 방문해 1:1로 한글 또는 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육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 15분 

내외로 진행된다. 한 달 수업료는 경기도와 시흥시

가 나눠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자녀는 1개월에 본인 

부담금 3000원을 내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4월 6일부터 24일

까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흥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방효설)는 

코로나19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 QR

코드 복지 상담을 실시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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จากCorona 19 วันท่ี 25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กูเ้ร่งด่วน 
... มนัจะเป็นความหวงั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เกาหลี-
ไทยหรือไม่?

การท่ีได้วกิฤตการตดิเชือ้รับในสอดคล้องกบัโคโรนา 
19 ใหม่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หรือ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ย่ืนเงนิกูจ้ะเปิด

เร่ิมต้นในวนัท่ี 25 มนีาคมน้ีโครงการเงนิสนิเชือ่จะถกู
แจกจ่ายไปยังธนาคาร, บริษทัขนาดใหญ่, และบริษทั ส่ง
เสริมการตลาด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ตามการจดัอันดบั
เครดติเพ่ือให้ผู้ใช้ไม่ต้องใช้เวลาในการรวบรวมเงนิเรา
หวงัว่าการกระท�าน้ีจะช่วยให้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ของ
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เกาหลีไทยท่ีคาดหวงัว่าจะได้รับผลกระ
ทบอย่างมากจากวกิฤต โคโรนา 19

◇การจดัอันดบัเครดติ3 รับ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
รัฐบาลแจกจ่ายสนิเชือ่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ตามอันดบัความ

น่าเชือ่ถอือันดบัเครดติ 1 ~ 3 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시중은
행),

ในเกรด 4 ~ 6 ธนาคารIBKให้สนิเชือ่และเกรด 4 หรือ
ต�า่กว่าเป็นวธีิการยืมโดยตรงในขนาดเล็กส�าหรับ
ธนาคารIBKสงูถงึ 70 ล้านวอนสนิเชือ่สงูสดุ ,ศูนย์ตรวจ
สอบ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 10 ล้านวอน (15 ล้านวอนในพ้ืนท่ี
ประสบภยัพิเศษ)มาตรการตอบโต้น้ีจะถกูน�าร่องในวนัน้ี
หลังจากแนวทางท่ีเกีย่วข้องและการบ�ารุงรักษาระบบและ
จะมผีลในวนัท่ี 1 เมษาย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ส�าหรับผู้ท่ีมอัีนดบัเครดติต�า่กว่า 7 
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หรือเงนิกูยื้มจากธนาคารIBKมแีนวโน้ม

ท่ีจะถกูปฏเิสธแต่คุณสามารถกูเ้งนิจาก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
สนิเชือ่ขนาดเล็กได้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 10 ล้านวอนไม่ค�านึงถงึ

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สนิเชือ่ท่ีมอียู่ยอดขายลดลงและอันดบั
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นอกจากน้ีหากคุณสมคัรสนิเชือ่ใน

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คุณ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เงนิกูภ้ายใน 3 
วนัโดยเร็วท่ีสดุอัตราดอกเบ้ียเงนิกูยั้งต�า่ท่ี 1.5%

หากการจดัอันดบัเครดติของคุณคืออันดบั 6 หรือสงู
ก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진공)และ
ธนาคารIBKเพ่ือยืมเพียงแค่เลือกอหากคุณยืมจากศูนย์
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진공)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 10 ล้านวอน
ภาย

ใน3 ~ 5 วนัย่างเร่งด่วนและคุณต้องการ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
ธนาคาร IBK สามารถรับได้มากถงึ 70 ล้านวอนแต่หาก

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อยู่ท่ีประมาณอันดบั 6 มโีอกาสสงู
ท่ีจะขอ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จากมลูนิธรัิบประกนัเครดติของ
เกาหลี

ในอีกกรณน้ีีจะใช้เวลาประมาณสองเดอืนในการออก
ใบรับประกนัในวนัน้ันหากมกีารออกใบรับประกนัคณุ
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ประมาณ50 ล้านวอน กล่าวอีกนัยหน่ึงก็
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คุณ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ได้ว่าจะรับเงนิกู้
ประมาณ50 ล้าน

วอนใน 2 เดอืนหรือ 10 ล้านวอนใน 3 วนั
ผู้ท่ีมอัีนดบัความน่าเชือ่ถอืค่อนข้างสงูจากอันดบั 1 ถงึ 

3 สามารถไปท่ีธนาคารพาณชิย์ (시중은행) ได้ในกรณี
เหล่าน้ีมโีอกาสท่ีจะกูไ้ด้โดยไม่มกีารรับประกนัใหม่

◇ไม่มเีครดติ,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ธุรกจิบางประเภทและประเภทไม่สามารถยืมได้ต้อง

ยืนยันก่อนสมคัรเครดติไม่ดผู้ีเสยีภาษแีละเจ้าของธุรกจิ
ขนาดเล็กทีด่�าเนินงานด้านความบันเทิง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
กูยื้มได้

ศูนย์ตรวจสอบสนิเชือ่(소진공)ให้ยืมแม้ว่าอันดบัเครดติ
ของพวกเขาจะต�า่กว่าอันดบั 9 แต่พวกเขาไม่ให้ยืมกบัผู้ท่ี

มเีครดติไม่ดนีอกจากน้ีแม้ผู้ท่ีค้างช�าระเงนิให้สนิเชือ่
ภาคการเงนิท่ีมอียู่ไม่สามารถยืมผู้ท่ีไม่ได้ช�าระภาษแีห่ง
ชาติ

หรือภาษท้ีองถิน่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กูยื้มได้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
ผู้ท่ีไม่ได้ช�าระภาษแีห่งชาติหรือภาษท้ีองถิน่ช�าระภาษท่ีี

ค้างช�าระกเ็ป็นไปได้ท่ีจะตรวจสอบการกูยื้มเงนิโดยใช้
คอมพิวเตอร์ได้ทันที

บ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ไม่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กูธ้รุกจิขนาดเล็กได้
อุตสาหกรรมบันเทิงท่ัวไปและสถานท่ีลงทะเบียนเป็น
สถาน <한글 기사 지난호 36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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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세대이음 생애주기 공감-UP'

시흥다가 외복 홈피에, 외국어 번역본 게시

시흥시(시장 임병택)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서 영어와 중국어, 베트

남어, 필리핀어 등 아시아권 3개 언

어로 번역한 ‘세대이음 생애주기 공

감-UP’을 시흥시, 시흥시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흥시외국인복

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임신 및 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내용

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및 필리

핀어로 번역해 시흥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게 친숙한 모국어로 전

달해 사업서비스 내용 전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4개 국어 번역 작업은 

시흥시건가다가센터 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사 및 가정통신

문 번역 위촉자 5명과 번역 자원봉사

자 15여명이 함께 했으며 약 한 달간

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했다. 다

문화가정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안내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루

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우리 시흥시의 

한 주축으로 성장한 외국인, 다문화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해하

고 더 안정된 시흥시민으로 살 수 있

도록 기반을 마련해드릴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강은이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

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이 

보다 가깝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

는 시흥시민의 인구정책 안내 책자가 

발간된 것이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한 

일이다. 모든 가족이 정보와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살피고 힘쓰겠

다”고 전했다.           

                     최예지 기자

'한눈에'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공개

다문화가족도 시흥시 코로자 지원 살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들이 코로

나19에 관한 지원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원정책 사용설명서’

를 제작해 공개했다.

근래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새롭

게 수립하고 기존의 정책은 보완 강화하

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그간 시정부 확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정보의 부재로 이

용에 제약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

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민생

지원 정책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사용

설명서’를 제작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사용설명서’에는 시민

(신청자)이 알아야할 기본적인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 서식 등 손쉬운 신청

을 위한 모든 설명이 망라되어 담겨있다. 

수혜 계층?분야별로 정책을 구분해 누구

나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

며 이를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

go.kr) 및 SNS 채널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서에는 총 7개의 분야 약 20여 개

가 넘는 지원정책이 수록 및 설명돼 코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도움

이 되는 내용을 촘촘하게 안내했다. 이를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재난기본소득 지

급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한 전시

민 분야 9개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분야 정책, 외

국인아동 및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아동 

가구에 지급되는 아동 분야 2개 정책,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자

를 지원하고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청

년 분야 2개 정책, 실직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일자리 은행

제’ 외 소상공인 분야 4개 정책, 창업기

업 및 코로나19로 매출액 10% 이상 감

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중

소기업 분야 2개 정책, 관내 문화예술단

체 또는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1

개 정책 등이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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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

인트)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추경 예산에 국비158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해당 예산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 대상인 만 7

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

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 수당을 수령한 3만9천여명이며 4월 이후 출

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4월 초부터 개별적으로 문자

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

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

처(돌봄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

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

은 가구는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4월 6일

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이용하거나 행정복

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는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 배송된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

역 및 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받은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은 소상

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

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포인트는 소비를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만 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에 돌봄포인트 지급

다문화가정 아동 등 1인당 40만원, 온오프라인 신청 

모든 신생아에게 책 꾸러미 선물

다문화가족도 책선물세트 받아요

부천시는 2020년을 맞아 신생아 책 꾸러미 도서 2

권을 새롭게 선정하고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모

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책 꾸러미는 연령에 맞는 그림책 2권과 손수건, 

북스타트 가이드북이 담긴 에코백이다. 2020년 신생

아를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는 백주희 작가의 ‘잡아

라, 잡아라’와 정호선 작가의 ‘함께 해서 더 좋아’ 2

권이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

로 영유아에게 무료로 그림책을 나눠주고 책과 함

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

이다. 부천시는 2014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연계 독

서프로그램과 부모 대상 특강을 운영해왔다. 

2020년 책 꾸러미 도서 선정은 세 단계 과정을 거

쳤다. 먼저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발표한 영유아 추

천 도서 14권 중 출판연도가 최근이면서 내용이 흥

미로운 그림책 6권을 선별했다. 그 후 책 6권에 대

한 시민 선호도 투표를 시립도서관 13개소와 시 홈

페이지에서 실시했다.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독자, 내용, 그림 등의 선정 기준을 통해 도서 2권

을 최종 선정하였다. 문의 032-625-4737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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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

산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0시(현시 출발 시각 기준)부터 단

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겠다고 9일 밝혔

다. 이에 따라 전세계 모든 우리나라 공관(대사관, 총영

사관 등)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

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해당 사증

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

다. 단 법무부는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

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이미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입국금지 조치

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해서는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적으

로 정지된다. 사증면제 조치가 잠정 정지된 90개 국가·

지역 여권 소지자는 국내로 입국하려면 공관에서 사증

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

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

원, APEC기업인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

증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앞으로 사증 심

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의

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

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과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

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공관은 사증 신청을 받은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

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

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

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사증이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

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고,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

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

국인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중국어 48면, 베트

남어 18면, 러시아어 23면, 태국어 7면>    이지은 기자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13일부터 잠정 정지

법무부, 한국인 입국금지 151개 국가 중 90곳 대상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마스크 제작

이주민센터 등에 3천장 전달해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4월 1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오가닉 면 마스크 3천장을 부천시 관내 

복지관에 전달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

19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구호 아래 오가닉 면 마스

크 만들기를 시작했다.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재봉틀을 돌리고 천을 재단하여 1달 동안 

8천여장의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센터에서 만든 오

가닉 천 마스크는 집에서 세탁해 재사용이 가능하

다.

센터 관계자는 “봉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온

정의 손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센서텍(주), 온세

미컨덕터코리아, SNKOREA 등의 기업 후원과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상공회의소, 부천희망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

사, 굿모닝차이나 등에서 지원을 받았다. 

완성한 마스크는 교통봉사대, 환경미화원, 주차관

리원, 콜센터, 이주민 지원센터, 다문화 복지협의회 

등 마스크가 긴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전

달했다. 감염에 취약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도 지원이 닿았다.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은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

긴 면 마스크가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

을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지키고 위로가 되는 마스

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
остранных дел договорились временно при
остановить действие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в ц
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
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ирус Корона 
19).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9 числа было об
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авлив
ается выдач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закон всту
пает в силу с 00 часов 13 числа (по текущем
у времени отправлени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о все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сему миру (п
осольство, консульство и т. д.), приостановл
ена выдача иностранцам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пребывание до 90 дней), которые выдавали
сь до 5 числа.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виз
у ранее, должны снов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дипл
ом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ах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Однак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ре
шено сделать исключение для лиц, являющ
ихс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специали
стами,  приглашённые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комп
аниями, а так же прибывшим в страну и име
ющим статус визы (C-4) (цель краткосрочная 
занятость, инвестирование). Кроме того, ино
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уже въехали в Корею на к

раткосрочный период, могут оставаться в Ко
рее в течение срока пребывания, предостав
ляемого при въезде.

Кроме того, как ответная реакция, Минист
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ло меры на приостано
вление выдачи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а так же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безвизово
е пребывание в стане гражданам стран и ре
гионов, которые ранее объявили о запрете н
а въезд гражда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ведя ограничени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90 стр
анам / регионам из числа 151 стан и областе
й, которые ранее заявили о запрете на въез
д для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ыдача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а так же разрешений на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Владельцам паспортов из 90 стран / регио
нов, к которым применены меры временного 
приостановления выдачи виз для въезда в К
орею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дипломатич
е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

Тем не менее, владельцы дипломатическ
их и официальных паспортов, бортпроводни
ки и персонал прибывающего самолёта, а та
к же экипаж судна, заходящего в порт, лица 
с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бизнесмена APEC в ис
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въезжают в страну п

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Помимо этого, в целях усиления контрол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
ение требова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ностранца
ми, подающими заявку на визу,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и, выд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им учреждени
ем.

Заявитель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должен пр
едоставить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в течение 
48 часов с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выдачу ви
зы. В медицинской справке должна содержа
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указывающая на присутст
вие или отсутствие симптомов, наблюдаемы
х у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Корона 19, так
ие как повышенная температура, кашель, оз
ноб, головная боль, мышечная боль и пневм
ония. Если вышеуказанные симптомы подтв
ердятся, выдача визы может быть ограниче
на.

Было так же решено, что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з
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визы, работники диплом
атических корпусов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опро
с и собеседование в целях подробного ознак
омления с общим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заяв
ителя.

В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случаях визы будут вы
давать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

м лицам и лицам, связанных с общественно
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ак же лицам, для которых 
цель посещение страны является  важные д
еловые переговоры, такие как инвестици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ехнологий, для членов сем
ей людей являющимся гражданами Республ
ика Корея, и лицам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 не
отложным или гуманитарным работам.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через «Систему п
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идентификации (IPC)» огра
ничит выдачу билетов, а так же автоматичес
ки заблокирует выдачу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ави
акомпанией, в случае попытки прибытия в ст
рану лицам, имеющим визы, выданные ране
е до объявления о запрете и не действитель
ны, или желающие заехать по ранее безвизо
вому режим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о
общил: "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министерств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Министер
ство земл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транспорта, р
ыболовства и океанов) с местными иммигра
ционными службами будет вестись проверка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авиа- и судоходными компа
ниями на наличие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татуса 
визы."

<한글 기사 상단>               장올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13 числа временно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выдачу иностранцам 
«краткосрочных виз»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90 странам / регионам из 151 в которых был ранее 
объявлен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граждана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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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ắt đầu từ ngày 9 tháng 4, tỉnh GyeongGi đã cho 
người dân trên địa bàn tỉnh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trên hệ thống internet. Điều này nhằm 
khắc phục tình trạng khủng hoảng kinh tế bị thu hẹp bởi 
dịch cúm chủng mới Corona 19 tính đến ngày 23 tháng 
3 năm 2020, mỗi người sẽ được trợ cấp 100.000 won 
cho tất cả người dân sống ở khu vực tỉnh Gyeonggi. 
Trường hợp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do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nắm bắt tình hình chính xác 
nên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Gyeonggi nhưng không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đã bị 
loại khỏi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này.

 Ngoài ra, việc đăng ký thu nhập cơ bản lần này 
thu hút sự chú ý bằng cách đa dạng hóa các phương 
pháp tiếp nhận để tránh lây nhiễm và giảm thiểu tiếp 
xúc theo khoảng cách xã hội. Đầu tiên, có hai cách 
sử dụng thẻ tín dụng cá nhân và thẻ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để đăng ký trực tuyến và nhận thẻ trả trước 
mới thông qua đăng ký ngoại tuyến. Bắt đầu từ giữa 
tháng 5, dịch vụ tiếp nhận đăng kí dự kiế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cho tầng lớp cần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của xã 
hội như người già và người khuyết tật. Thu nhập cơ bản 
này được kỳ vọng sẽ đóng vai trò mở cửa nền kinh tế 
bằng cách cứu sống các doanh nghiệp tư nhân nhỏ, vì 
vậy sẽ không có ai bị xa lánh trong quá trình đăng ký.

 Đăng kí online bằng cách truy cập vào trang web 
http://basicincome.gg.go.kr/ và làm theo hướng dẫn. 
Một chú ý ở đây rằng các bạn bắt buộc phải làm bước 
nhận dạng cá nhân bằng cách truy cập sau đó bạn 
sẽ nhận được một số mật mã do hệ thống gửi về để 
xác nhận nhân thân. Trong trường hợp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chưa đến tuổi vị thành niên thì bố hoặc 
mẹ có thể thay thế để đăng kí. Trong trường hợp đăng 
ký trực tiếp, thời gian đăng ký tương đối rộng rãi từ 
ngày 20 tháng 4 đến ngày 31 tháng 7, nhưng để giảm 
thiểu hiện tượng tê liệt công việc hành chính, số hộ gia 

đình và số người dân được phân loại thành ngày sinh. 
Người muốn đăng ký có thể mang theo chứng minh 
thư vào ngày thích hợp và đến trực tiếp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hoặc ngân hàng nông nghiệp gần địa 
chỉ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khu vực sẽ vận hành quầy tiếp nhận đăng kí từ 
ngày 20 tháng 4 đến ngày 17 tháng 5, ngày thường 
tiếp nhận đến 20 giờ, cuối tuần và ngày nghỉ lễ chỉ tiếp 
nhận hồ sơ đến 18 giờ.

 Khi đơn đăng ký kết thúc, công ty thẻ sẽ gửi tin nhắn 
hướng dẫn sử dụng, trong vòng 3 tháng kể từ ngày 
nhận được tin nhắn hoặc đến ngày 31 tháng 8, số tiền 
không sử dụng sẽ được thu hồi sau khoảng thời gian 
đã quy định. Nếu thanh toán bằng thẻ đã đăng ký hoặc 
nhận được thì sẽ được khấu trừ tự động và có thể 
thanh toán tại các cửa hàng có doanh thu hàng năm 
dưới 1 tỷ won ngoại trừ trung tâm thương mại, siêu thị 
lớn, cửa hàng giải trí, doanh nghiệp tư nhân ở thành 
phố. Tuy nhiên, trong trường hợp của thị trường truyền 
thống, có thể được thực hiện tại các doanh nghiệp trên 
1 tỷ won. Nếu muốn có thông tin chính xác hơn về nơi 
sử dụng, các bạn có thể tìm kiếm các cửa hàng liên 
kết tiền tệ khu vực lân cận tại trang chủ tiền tệ khu vực 
Gyeonggi http://www.gmoney.or.kr/
<한글 기사 29면>                       강혜나 기자

Bắt đầu đăng kí thu nhập cơ bản do thiên tai gây ra, Số tiền phải 
được sử dụng trong vòng 3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부천시가 근로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년저축계

좌 신규 가입자를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

원금) 30만 원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이다.

가입 대상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만15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속한 중위 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

4천587원)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일반 가구더라도 소득 및 재산이 차상

위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가 만기 적립금인 최대 1천440만 원의 목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의 자립

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사업 담당자(032-

625-2849) 또는 관할 주민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담당

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청년들의 고립감과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

을 지난 4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정책 모니터링, 의견 수

렴,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는 청년정책 시정 참여기구로 

청년들을 위해 안부 묻기 SNS 릴레이 캠페인을 기획했

다.

안부 묻기 SNS 릴레이 캠페인 ‘친구야! 밥은 먹고 다

니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는 청

년들이 온라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 사회적 활력을 

더하고 따뜻한 봄 날씨로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권유하는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SNS에 자신의 

한 끼 밥상 인증 사진과 함께 근황을 적고 안부가 궁금

한 친구 세 명을 태그하여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권유

하면 된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최근 2030세대 청년들의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청년

위원들이 제안한 자발적 안부 묻기 캠페인이 반갑다”며 

“멈춰버린 일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청년을 위한 부천시의 다양한 청년정책, 뭐가 있을까?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SNS 안부 묻기 릴레이 캠페인 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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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여가부, 다문화가족에도 유용해요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

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최

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

족 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

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

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위한 다

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

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

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

작하여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임신·출산 △양육·돌

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

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

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

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

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

스,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

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

년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

한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

이 담겨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

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4200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

활보조비(월 5만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연 154만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

수당(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

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

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

부를 배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http://www.mogef.

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건강가정지원센터(http://familynet.or.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

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1644-6621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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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 아이의 순간

디문화가족도 사진콘테스트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출

산 인식을 개선하고 보육에 대한 인

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월 1

일부터 5월 22일까지 행복한 우리 아

이 사진 콘테스트 출품 사진을 접수

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영유아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을 대상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

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어린이

집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사랑스럽

고 행복한 모습을 함께 공유하여 코

로나19 극복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출품 사진의 주제는 영유아 자녀

의 행복한 모습, 가족이 함께하는 행

복한 모습, 어린이집 일과 및 보육 활

동, 부모 및 영유아의 센터 내 체험 

및 이용, 어린이집 센터 행사 및 프로

그램 활동이 담긴 사진 등으로 미발

표된 창작 사진이다. 단, 단체 기념사

진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최예지 기자

今月の1日から海外から入國する韓国人·

外國人に対して、2週間隔離措置が義務化

され、後續措置として法務部は入國するす

べての外國人に対して‘活動範圍制限’措

置を施行した。

3日、法務部は出入國管理法第22條に従

い‘活動範圍制限’措置を施行していると明

らかにした。‘活動範圍制限’とは、公共の

安寧秩序や韓國の重要な利益のために必

要だと認められる場合、法務部長官が韓

國に滞在する外國人に対して、居所または

活動の範囲を制限したり、それ以外に必

要な遵守事項を決める行政命令だ。これ

に違反した外國人は、出入國管理法第94

條によって3年以下の懲役や2000萬ウォン

以下の罰金に処される。

法務部は1日以後入國するすべての外

國人に対して、入國審査段階で出入國管

理公務員が住居制限、隔離時生活守則遵

守、違反に伴う法的不利益などが規定され

た法務部長官の‘活動範圍制限通知書’を

發給している。

現在まで出入國管理法第22條が實際に

適用されたケースはないが、海外流入感

染病豫防のために初めて施行された。 法

務部は隔離措置に違反した外國人に対し

て、檢疫法や感染病豫防法による處罰と

は別途に、外國人の行爲が公共の安全を

脅かすと認められると、出入國管理法第11

條及び第46條により、强制退去や入國禁止

處分以外にも、懲役刑や罰金刑など、刑事

處罰まで可能にしたと說明した。

一方政府は、コロナ19ウィルス海外流入

を遮斷するために、4月1日から海外から入

國するすべての人(韓国民及び外國人)に

対して、2週間自宅(または施設)隔離措置

を施行した。

これに伴い、韓国人及び長期滞在外國

人は14日間自宅隔離し、短期滞在外國人

は14日間施設隔離、所要費用は自己負担

だ。

法務部は施行初日の1日、國內空港を通

じて入國した短期滞在外國人のうち、政

府のこのような措置に従わず、隔離を拒否

した8人について、入國不許可として本國に

送還した。

8人は現地搭乘段階から隔離對象であ

ることを前もって案內されていたにもかか

わらず、隔離を拒否するなど、政府の措置

に従わず、檢疫所から入國が適切ではな

いと通報された。

法務部は海外流入によるコロナ19擴散

に先制的に對應するために、防疫當局と緊

密に協調して、自宅(施設)隔離を拒否した

り、違反した外國人に対して入國不許可は

もちろん、强制退去、 入國禁止など强力で

嚴正な措置を取る豫定だ。

法務部關係者は、“今回の措置を施行し

たのは、最近入國した外國人が檢疫·防疫

當局の自宅隔離 措置を守らず、マスクも

着用しないまま外部活動を行う事例が相

次いでおり、コロナ19の擴散 遮斷と公共

の安全のために、活動範圍制限措置が必

要だと判斷したため”とし、“すべての隔離

對象外國人は、政府と地方自治團體長の

許可なく、隔離場所を無斷で離れず、活動

範圍制限通知書に記載された遵守事項を

守ること”と注意を促した。

<한글 기사 16면>        아키오 기자

法務部、すべての韓国入國外國人に‘活動範圍制限’措置施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0년 04월 16일 ~ 04월 30일  

Osan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이 사업은 취약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해소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중위소득(72%) 이하의 손, 

자녀를 둔 가족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 부자가

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

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습정서지원과 생활도움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된다. 배움지도사를 파견하는 학습정서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손)자녀를 대

상으로 자기주도, 학습계획, 학습지도, 정서지원, 일상지

도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2시간이 기본이다.

키움보듬이를 파견하는 생활도움지원은 만18세 미

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취약·위기가족으로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악화 등 긴급 상황이 발생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

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을 진행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

이나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주1회 이상 2시

간이 기본이다. 다만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지원사 파견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및 후원단체 연계를 통해 재난긴급 

후원금(품) 연계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후원연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다문화 및 취

약위기가족 아동 결연 7명(매월10만원 후원) ▲카카오 

후원 카카오미니스피커C 96개(대상자 제공 진행 중) ▲

신세계 후원 취약가정 난방비 지원(50만원 현물지급) 

▲코로나19 긴급생계비 1가정당 30만원 지원(현재 1가

정 선정 되었으며, 지속적인 대상자 선정 중) ▲긴급지

원사업 가구당 300만원 이내 지원(대상자 선정 중) 등

을 실시한다.

또한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후원물품 지원

도 진행 중이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가족 모두 소외되지 않도록 가족역량강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오산시매화봉사단, 코로나 극복

오산건가다가에 면 마스크 기탁

오산시매화봉사단(회장 박미순)은 지난 9일 시민

에게 아이돌봄사업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

하고 있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

장 이병희)에 직접 제작한 면 마스크 100개를 기탁

했다.

박미순 오산시매화봉사단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에도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을 보며, 어려

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봉사단원들과 

함께 직접 면 마스크를 제작해 기탁하게 되었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한영향력을 전파해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

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

장은 마스크를 기탁한 오산시매화봉사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직원 및 아이돌보미, 방문지도사 등 힘

든 시기에 묵묵히 사업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분들

께 전달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매화봉사단은 시청사 출입구에서 열 체크 

및 손 소독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과 따

숨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오산시 가장동 소재 (주)엔코스(대표·홍성

훈)는 9일 관내 다문화가정과 저소득 노인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마스크 2천매를 

오산시에 기탁했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관내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다고 2일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

면 오산시민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으로 1인당 20만원씩 받게 된다. 오산시가 시민 23만 여

명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240

억원이며, 국가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오산시 부담액 

약 60억원을 포함해 총 3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

이다. 오산시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신속한 지

급을 위해 긴급 추경 안을 편성해 4월 중 시의회에 제

출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등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하겠다고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라

고 말했다.

모든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오산시는 지난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

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원아가 소지한 태그로 등·

하원 시간을 자동 감지해 실시간으로 부모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고 보육통합정보시스

템 전자출석부도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등

원 시부터 오후 4시까지)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으로 정해짐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오산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는 어린이집

에 시스템 설치비 30만원과 아동 1인당 태그 비용 5천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는 전자출결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부모는 아이

의 등·하원 시각을 안내하는 안심문자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고, 어린이집은 전자 출석부의 자동 생성 등으

로 서류 관리 및 행정업무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집에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

성하고, 지속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

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오산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경기도 포함 20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어린이집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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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3개월 이내 사용해야

어려움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실시,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

작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

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한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법을 다

양화해 눈길을 끈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

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

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신청 과정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

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

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

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

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로 구분

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

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협은행

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일제를 시

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사로부터 사용 안내 문자가 발

송되는데,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

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

감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

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10억원 이

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

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러시아어 32면, 중국어 38면, 베트남어 24면>

이지은 기자 

兒童一人当り40萬ウォンのケア（돌봄）クーポン支給、“文字メッセージで確認”

保健福祉部は全國の7歳未滿の兒童230萬人に、一人当り

40萬ウォンの‘兒童ケアクーポン’を今日(13日)から支給

する。

支給對象は3月に兒童手當を支給された兒童がいる多文

化家族などの保護者で、兒童ひとり当り 40萬ウォンの兒

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が支給される。

兒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は農協、ロッテ、BC、三星、

新韓、ウリ、ハナ、KB國民など、主要8カード社を通じて

支給、支給された保護者はすぐに使用が可能だ。

全額國費で支援する今回の兒童ケアクーポンは、197の

市郡區でケアポイントで支給、残りの32市郡區では紙の商

品券、または地域電子貨幣で支給する。

保健福祉部は“迅速に兒童ケアクーポンポイントを支給

するために、一週間の緊急案內期間をもうけ、対象者の世

帯情報とカード情報を確認した”とし、“兒童ケアクーポ

ンが支給された保護者には随時カード社と保健福祉部から

使用方法などを文字メッセージで案內する計画”だと說明

した。もしケアポイント配定カードを紛失した場合、該當

カード社にカード再發給を申し込んでポイントを使用すれ

ばいい。約5萬人は案內期間中にカード情報が追加された

り、追加案內が必要なため、13日には支給されなかった。

これには14日までに個別な文字メッセージ案內を経て、16

日午前9時から20日午後6時まで、福祉で（복지로）または

住民センターで使用を望むカードを選擇し、23日頃ケアポ

イントを追加支給する予定だ。

一方、子ども幸福カードまたは國民幸福カードを持って

いなくて、先払カードのギフトカード申請が必要な約8万

人の保護者には、福祉でと住民センターで申請を受け付け

ており、5月初旬に ギフティカードを配送する計画だ。

兒童ケアクーポン、ケアギフトカードは紛失しても、ケ

アポイントの残りがあれば再發給が可能な記名式先払カー

ドで支給される。

兒童ケアクーポン、ケアポイントは兒童が住んでいる廣

域市または道で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市郡區單位で使用

可能な旣存の紙の商品券などに比べて使用範圍が広い。

引っ越した場合、住民センターで転入届後に申請、翌月

から使用地域を變更して残ったポイントを使うことができ

る。使えるのは大型マート、遊興業所、オンラインショッ

ピングモール、など、一部を除いて、一般カード使用が可

能な傳統市場、マート、ガソリンスタンド、病院、食堂な

ど、ほとんどの加盟店で使用可能だ。

ケアポイント使用時についての文字メッセージ案內を受

けることができ、該當カード社顧客センター、ホームペー

ジ残余ポイントなど確認可能。

<한글 기사 36면>                             아키오 기자

“ตรวจสอบข้อความ”มอบคูปองดูแลเด็ก 400,000 วอนต่อเด็ก 1 คน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จะมอบ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

เดก็"(아동돌봄쿠폰)จ�านวน 400,000 วอนต่อคนให้กบัเดก็
อายุต�า่กว่า 7 ขวบจ�านวน 2.3 ล้านคนต้ังแต่วนัน้ี (วนัท่ี 13)

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การจ่ายเงนิเป็นเช่น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ว่าคาจอง
ท่ีมบีตุรท่ีได้รบัเงนิสงเคราะห์บุตรใ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

และมอบ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 400,000 วอน
ต่อเดก็หน่ึงคน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จดุดแูลจะจ่ายให้กบับรษิทับัตร(ธนาคาร)
รายใหญ่ 8 แห่งเช่นNonghyup, Lotte, BC, Samsung, 
Shinhan, Woori, Hana และ KB Kookmin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น้ีเป็นบัตรก�านัลดแูลเดก็ในเครือหน้ีสาธารณะ
และจ่ายให้แก่ในเขตเทศบาล 197 แห่งท่ัวประเทศและในเขต
เทศบาลอีก 32 แห่งโดยผ่านบัตรของขวญัหรอืบัตรธนาคาร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 เพ่ือท่ีจะจ่ายส�าหรับ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รวดเรว็มกีารจดัท�าข้อ

มลูฉุกเฉินในช่วงสปัดาห์ท่ีผ่านมาและจากน้ีข้อมลูในครวั
เรือนและข้อมลูบตัรของบุคคลเป้าหมายได้รบัการยืนยัน

แล้ว”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ค�า
แนะน�าเกีย่วกบัวธิกีารใช้ข้อความ "

หากบัตร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หายไปบรษิทับัตร(ธนาคาร)จะออก
บัตรใหม่เพ่ือรับคะแนนคุณ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

ประมาณ 50,000 คนไม่ได้รั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ในวนัท่ี 13 
เพราะข้อมลูบัตรถกูเพ่ิมหรอืจ�าเป็นต้องมคี�าแนะน�าเพ่ิมเตมิใน
ช่วง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ค�าแนะน�า

พวกเขาจะได้รบัค�าแนะน�าเป็นข้อความส่วนตัวจนถงึวนัท่ี 
14 และเลือกบัตรท่ีต้องการใช้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หรอืศูนย์ชมุชน
ตัง้แต่ 9 โมงเช้าถงึ 20 โมงเช้าเวลา 6.00 น. ในวนัท่ี 16 และ
จะให้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เพ่ิมเติมในวนัท่ี 23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ผู้ปกครอง 80,000 คน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บัตร
ของขวญัซึง่เป็นบัตรเตมิเงนิเพราะพวกเขาไม่มบัีตรกกุมนิแฮ
งบกการ์ดส�าหรับเดก็หรือบัตรความสขุแห่งชาตยัิงคงสมคัได้
จาก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และศูนย์จมูนิเสนเตร์อและ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ส่ง
มอบบัตรของขวญัในต้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น้ี

บัตรของขวญัคูปอง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จะออกเป็น

บัตรเติมเงนิท่ีสามารถออกใหม่ได้หากม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ท่ี
เหลืออยู่แม้ว่าจะสญูหาย
คูปองการดแูลเดก็(아동돌봄쿠폰)คะแนนการดแูลเดก็

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อย่างอิสระในเมอืงใหญ่หรือจงัหวดัท่ี
เดก็อาศัยอยู่ ช่วงการใช้งานกว้างกว่าใบรับรองของขวญั

กระดาษท่ีมอียู่ซึง่สามารถใช้ได้ในแต่ละเขตเทศบาล
หากคุณพ่ึงย้ายเข้ามาอยู่ถิน่ฐานมาใหม่คุณสามารถใช้

คะแนนท่ีเหลือโดยเปล่ียนพ้ืนท่ีการใช้งานจากเดอืนถดัไป
หากคุณสมคัรหลังจากได้รับการแจ้งเตอืนการย้ายเข้า

มนัสามารถใช้ในร้านค้าในเครือส่วนใหญ่เช่นตลาดดัง้เดมิ
ท่ีสามารถใช้บตัรท้องถิน่, มาร์ทย่าน, ป๊ัมน�า้ม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ร้านอาหาร, ร้านหนังสอื, ยกเว้นมาร์ทขนาดใหญ่, สถาน
บันเทิงและห้างสรรพสนิค้าออนไลน์

เมือ่ใช้จดุดแูลคุณสามารถรับข้อความและคุณสามารถ
ตรวจสอบคะแนนท่ีเหลือได้ที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ของบริษทับัตร
(ธนาคาร)หรือเวบ็ไซต์ 

<한글 기사 36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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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조순일)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심리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최근 코로나19 확

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하는 

등 외부활동이 줄어든 시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심리 방역을 통해 

마음건강의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지금과 같은 

감염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

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불안이 

과도해질 경우 몸과 마음을 소진해 면역

력에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외부활

동 제한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개학 

연기로 가중된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 

격리된 상태로 인한 마음의 고통 등 코

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파주건가다가는 공식 홈페이지

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족 스트레스 

마음 처방전 홍보 배너를 게시하기도 했

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배려해야 할 항목으로 이루어진 자료다.

파주건가다가는 현재 전화 상담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가능 시간은 화요

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

시까지다. 상담을 희망하는 파주시민은 

031-949-9162로 전화하면 된다. 

만약 해당 전화 상담의 필요를 느끼

지만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다문화가족이 있다면 파주건가다가 다문

화가족 서포터즈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총8개국 출신

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서포터즈는 경기도내 다문화가

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건가다가 서

포터즈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31-949-

9164로 연락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전화로 코로나19 불안감 극복하는 심리방역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스트레스 극복 마음건강 증진한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다문화가족도 관심~

파주시는 4월 8일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첫 지급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

차료 및 인건비 지급 곤란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대

상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

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장 주

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

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

업장 주소 모두 파주시에 둔 소상공

인, 사업장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전년도 매

출액에 비해 금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최예지 기자

파주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해외입국

자 중 휴대전화 미소지 또는 저기능 휴

대전화(2G) 이용자 15명에게 공용휴대전

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입국

자 중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깔지 못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조치와 함께 ‘안전

보호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현재 

파주시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검역소

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가격

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GIS기반 위치 추적으로 격리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또한 해외입국자가 임시생활시설 이용

을 원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숙식, 교통편을 지원해 지

역사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시간 사전 예약 및 접수를 통해 검사

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 건강상태, 격리장소 이탈을 예

방하기 위해 파주시 전담공무원 300여 

명을 지정해 안전 보호앱과 유선 통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

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자의 모니터

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

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

관용의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는 등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

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했다. 기타 해외입

국자 관련 사항은 보건소 해외입국자 상

황관리반(031-940-9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해외 입국 시민에 휴대전화 지원

파주시, 휴대전화 없는 외국인도 포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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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시행

파주건가다가, 이주민 안정적인 정착 지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센터장 조순일)는 다문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을 도와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문

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파주시건가다가는 그간 다양한 국

적을 갖고 국내로 이주해온 개별 다

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다. 

아울러 사회적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에 놓였거나 가정폭력, 이혼, 자살 등

의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개

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를 시행하고 센터 내부 사업 및 외부

기관과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 연

계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은 파주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

용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대상자

를 발굴하여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031-949-9164

로 전화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파주는 '순수마스크' 제작 중

순면 마스크 제작으로 코로나 극복

파주시에서 긴급일자리대책의 일

환으로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면 

마스크 제작 분야에서 일할 지원자를 

신청받았다. 

파주시는 해당 일자리에 60여명

의 주민이 지원해 오는 4월 22일까지 

‘순수마스크’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순면 소재의 원단을 이용해 수제로 

제작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순수마

스크’는 파주시평생학습관에서 만들

어지고 있으며 약 3만개 제작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모집 기간이 짧았음에도 지역 경

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지원

자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신청해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마스크에 코로나

19 극복이라는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3시간 정식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으

로 1시간 이상 재능을 기부하는 ‘3+1 

근무’를 진행한다. 현재 대다수 참여

자가 1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고 있

다. 이렇게 제작된 순수마스크는 지

난 4월 1일 법인택시 기사에게 2,000

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약 1,000매

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영양사, 조리사, 방과 

후 교사 등에 약 5,000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100매 등 지

원이 필요한 곳에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호 파주시 기획경제국장은 “코

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

하길 기대한다”며 “계층별 마스크 수

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급이 어려

운 곳에 적시에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

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고 9일 밝혔다.         최예지 기자

По Кенгидо начался приём онлайн заявок 
для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течении 3 месяцев.

С 9 апреля начался приём онлайн-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ёнгидо. В целях преодо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
кого кризиса, который разразился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Корона 19.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3 марта 2020 год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охода и возраста каж
дому жителю Кёнгидо единожды выплачивается по 100.000 вон.

В случаи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возникли трудности в определении точного ста
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иностра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по Кёнгидо, к
оторые не получили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сключаются из списка подлеж
ащих выплатам. 

Кроме того, такой способ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со
ответствует соблюдению дистанции в обществе, минимизирует контактиро
вание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И это
т способ привлекает всеобщее внимание. 

Есть два способа получить новую карту предоплаты : во-первых это зарег
истрировать имеющуюся личную кредитную карту и, подав заявку офлайн и
ли онлайн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новой карты областного казначе
йства Кёнги. С середины мая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пожилых и ин
валидов, которые н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услуга выезда. Базовый доход в период бедствий направлен в помощь мел
ким торговцам 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сыграет с
во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применя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н
ые мер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икто не остался вне процесса подачи заявки.

В период  с 9 по 30 апреля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 перио
д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по Кёнгидо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онлайн на основной стр
анице (http://basicincome.gg.go.kr/). Зайдя на официальную страницу необхо
димо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через номер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
а на ваше имя, а так же указать номер кредитной карты или карты областно
го казначейства Кёнгидо которыми владеет физическое лицо. Несовершен
нолетни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от имени одного из родителей, главы сем
ьи или вместо главы семьи супруг(а). 

В случае подачи заявки офлайн, период подачи заявок достаточно продо
лжителен с 20 апреля по 31 июля, в целях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
ный сбой системы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день посещения учреждения совпал 
с днём неде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года рож
дения конкре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Желающи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
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ли близлежащий банк Нонгхёб,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
о месту прожи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ень недели. Во время посещ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ъявить идентификационную карту.

Региональ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центр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буду
т работать с 20 апреля по 17 мая до 20:00 в будние дни и до 18:00 в выходн
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действуя по системе совпадения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года рождения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 днём недели.

После оформления заявки от компан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й карты будет 
послано сообщение, содержащее информацию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не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с даты получения сообщен
ия или до 31 августа сумма будет обнулена. Расплачиваясь зарегистриров
анной или полученной картой происходит автоматический тип удержания, о
плата картой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а по месту прописки в магазинах с годовым 
объёмом продаж менее 1 млрд. вон в год, оплате картой не подлежат униве
рмаги, гипермаркеты,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заведения и заведения в которых о
существляются азартные действия. Однако в отношен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ры
нка оплата возможна и в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с годовым доходом более чем 1 м
лрд. вон. Для получения более 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местах использовани
я карты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зайдя на домашнюю страницу областного казначе
йства Кёнгидо (http://www.gmoney.or.kr/) или на вебстранице местного казна
чейства. <한글 기사 29면>                                         장올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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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오는 5월 14일까지 좋은부모되기 공모전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가족 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기

획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

모임에서 제안하는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을 바탕

으로 ‘좋은 부모 추천서’를 작성하면 된다.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

pride: 좋은 부모는 부모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acceptance: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responsibility: 좋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

한다 ▲empowerment: 좋은 부모는 건강한 부모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neighborhood: 좋은 부모는 이

웃과 함께한다 ▲time: 좋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

을 보낸다 ▲security: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는다.

좋은 부모 대상자 또는 응모자가 군포시민이라면 누

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4

일 18시까지다. 심사 결과는 5월 22일에 발표된다.

박성희 센터장은 “우리 모두 좋은 부모이지만 스스로 

또는 우리의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

리는 것 같다. ‘좋은부모되기운동 7대 강령’은 부모라면 

누구나 지키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 추천서

를 작성하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스스로를 좋

은 부모임을 다독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라며 군포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좋은 부모되기 공모전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고 싶다면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https://gunpo.familynet.or.kr)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는 이메일(gunp@

familynet.or.kr)을 통해 받는다. 

그 외 문의사항은 센터 가족지원2팀(031-392-1811)으

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 좋은 부모되기 공모전 개최 

군포건가다가, 5월 가정의 달 다문화가족도 함께하면 좋은 행사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

는 다문화, 비(非)다문화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

하는 프로그램인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이를 통해 센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의 메시지를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프로그램은 코로

나19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실내에 상주하는 

시간이 길어진 군포시 관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손바느질 면 마스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가

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기획했다.

군포건가다가는 약 70가정의 다문화, 비(非)다문화 

가정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스크 만들기에 필

요한 키트를 제공했다.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키트는 각 가정에 배포

했으며,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작이 완료된 마

스크를 기부받아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희 센터장은 “전 세계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

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따뜻한 사랑의 마음

으로 이웃과 함께 이겨내면 좋겠다”며 “또한 사회통

합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하고 다문화 가정과 비

(非)다문화 가정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늘봄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1팀(031-395-1811)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사랑을 전하는 늘봄마스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하여 진행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을 활동가 가정 내에서 수

강 가능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실시했다. 

인증된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법정교육인 ‘아이가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작으로 추후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까지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원하는 다문

화가족 서포터즈 ‘행복한가(家)! 희망찬가(家)!’는 현재 

4개국 7명의 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군포시건가다가에

서는 서포터즈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서

포터즈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장하고

자 한다.

교육에 참여한 중국어권의 한 활동가는 “전에 몰랐던 

아동 보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다른 활동가들 역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교육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다” 

등의 만족도 조사 항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해당 

문항은 5점 만점에 4.85점을 기록했다. 

한편, 군포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련 다국어판 

행동 수칙이나 대응 요령을 번역, 제작하는 등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 정보 및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가족지원3팀(031-392-

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군포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대상 온라인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코로나19 확산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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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 언니. 도서관 일 시작한 거 축하해요. 일을 

       해 보니 어때요? 

메이 : 도서관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은숙 : 일을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

       안 정신이 없었어.

민정 : 엄마들 모임도 하기 좋을 것 같아. 교육 

       정보도 나누고 아이 돌봄도 같이 하면 좋지. 

메이 : 그럼 이제 매일 일 하는 거예요? 돈도 받고 하는 건가요?

민정 : 모집 공고문에 보니까 급여는 안 나와 있었어요.

은숙 : 일단 3달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하기로 했어. 아직은 매일 

       하기 힘들어.

민정 : 그럼 3달 후에는 정식 사서가 되는거에요? 

은숙 : 응. 3달 근무하고 관리사무소랑 협의해서 최종 계약하기로 했어.

메이 : 축하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셔서 저도 기쁘네요.

민정 : 나도 알바로 세무 신고 기간에만 회계사 사무실 나오라고 해서 하기

       로 했어요.

메이 : 은숙 씨도 일을 하게 되는구나.

민정 : 요즘은 주부들도 자기 취미나 적성에 맞는 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 

은숙 : 나도 너무 집에만 있다가 나와서 일을 하니까 보람이 있어서 좋아.

메이 : 저도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일 하기가 좀 

       무서워요.

은숙 : 내 친구가 하는 카페에서 알바로 바리스타를 구하던데 메이가 할 생

       각 있어?

메이 : 지난번에 한국어교실 케이크 수업 때 바리스타반도 신청해서 이번 달

       에 시작해요.

민정 : 그럼 빨리 자격증 따고 한번 시작해 봐, 

메이 : 제가 열심히 배워서 빨리 자격증 딸게요. 기대하세요.

오늘 대화에 나온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라는 의미입니

다. ‘알바’는 아르바이트를 줄인 말로 한국에서 외국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말

입니다.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

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

 ■ 대학생이 되니까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 부모님 생일 선물 사드리려고 지난주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우리 말에는 ‘외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어 없던 물건이나 

개념을 사용하면서 외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에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말인 '외국어'와 달리 다른 나라의 말이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나라 사이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외래어를 많이 

쓰게 되었지요. 가스(gas), 바나나(banana), 컴퓨터(computer) 등은 외국어이

지만 이제는 한국어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83. 아르바이트와 알바

대화-아파트 도서관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아르바이트, 알바

한국문화  - 외국어와 외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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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쿠폰 지급한다 “문자 확인해요”

다문화가정 자녀도 지급,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다양한 방식 사용

보건복지부는 전국 7세 미만 아동 2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1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족 등 보호자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

봄쿠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받은 보호자는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돌봄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머지 32개 

시군구에서는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전자화폐로 지급한

다.

보건복지부는 “빠르고 신속하게 아동돌봄쿠폰 돌봄포

인트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긴급 안내기간

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의 가구정보와 카드정보

를 확인했다”며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보호자들에게

는 순차적으로 카드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용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돌봄포인트 배정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카

드사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아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약 5만명은 안내기간 도중에 카드정보가 추가됐거나 

추가 안내가 더 필요해 13일 지급받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14일까지 개별적인 문자안내를 거쳐 16일 

오전 9시 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또는 주민센

터에서 사용을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고 23일

께 돌봄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 신청이 필요한 8만여명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로와 주민센터등에서 신청을 계속 받

고 있으며 5월 초 기프티카드를 배송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 기프트카드는 잃어버리더라도 남은 돌

봄포인트가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광

역시 또는 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군구 단

위로 사용이 가능한 기존 종이상품권 등에 비해 사용범

위가 넓다. 

이사를 가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신청하

면 다음 달부터 사용지역을 변경해 남은 포인트를 사용

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

부를 제외하고 일반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의 가맹점

에서 사용 가능하다.

돌봄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남은 포인

트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17면, 베트남어 44면, 러시아어 39면, 일본어 

29면, 태국어 29면>

이지은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100억에서 

15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7월 말까지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추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가 발행하고 광명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화폐로 경기지역화

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편

리하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NH농협은행 4

개소(광명시지부, 광명서지점, 광명시청 출장소, 하

안동 출장소)에서도 구매 및 충전이 가능하다.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10% 인센티브 

혜택을 더해 월간 최대 110만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음식점, 편의점, 동네슈퍼, 미용실,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

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

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를 살리고 시름에 빠져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고자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대폭 확대했다. 광명사랑화

폐이용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간담회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

의하고 있으며,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회의를 전통시장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 살

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명사랑화폐의 사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

기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와 광명시청 지역경

제과(02-2680-6379)로 문의하면 된다.

최예지 기자

광명사랑화폐 7월 말까지 10% 추가 충전 지급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가족도 동참해요

광명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민 모두에게 

1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명당 10만 원)과 함께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광명사랑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려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

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 것만 신청

할 수 있다. 체크카드는 제외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신청자 인적 사

항 등을 입력하고 광명시와 경기도 지급액 15만 원

을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같은 세대원

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

일 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        이지은 기자 



2020년 04월 16일 ~ 04월 30일 Gwangmyeong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공식 홈페이지에 센터의 4월 소식과 3월 활동 내역 등

을 담은 뉴스레터를 게시했다.<사진은 센터가 지난해 진

행한 행복한 가정 프로그램 알콩달콩 부부일기>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에 휴관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광명시건가다가센터 

역시 업무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럼에도 센터는 지난 

1달여의 시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먼저 광명시건가다가는 전국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초

중고교의 개학 및 개원이 연기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

한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

스는 정상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 양육에 

긴급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아이안심돌봄터에

서 일하는 돌봄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이해강사 8인에 대한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하기도 했다. 지난 4월 6일부터는 상담이 필요한 개인, 

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상담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다문화 및 취약 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은 수시로 접수 받는

다. 4월 17일에는 다문화가족을 자조모임 회원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명시 가족의 

행복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신념 하에, 광명시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건강

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

고 있다.                                  최예지 기자

광명 코로나19 여파 휴관 속 다양한 노력~!

광명건가다가, 돌봄서비스와 강사 교육, 상담 등

중국 정주시, 광명에 마스크 전달

박승원 시장 코로나19 극복 다짐

광명시는 중국 하남성 정주시에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2만매를 보내왔다고 4월 2일 밝혔다. 소림사

가 위치한 중국 하남성의 수도인 정주시는 6개구, 5

개 현급시로 구성되었으며 1,013만명이 거주하고 있

다. 

정주시 왕신웨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광명시를 

방문, 박승원 광명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를 약속한 

바 있다.

정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을 보태고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통해 광명희

망나기운동본부에 마스크 2만매를 전달했다. 

광명시는 전달받은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선별진

료소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부할 계

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를 지원하

고 응원해준 중국 하남성 정주시 왕신웨이 시장님

께 감사드린다”며 “응원에 힘입어 하루빨리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지 기자

С 1-го числа этого месяца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двух недельн
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для мест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ъезжающих из-за границы в стран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
ции, в качестве последующих мер, были введены «Огранич
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для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3 июн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рин
ятой мере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22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Эт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
й указ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роживания, 
а также других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
ающ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значается Мин
истром Юстиции в особых случаях, когда считается важно- 
необходимым защитить интересы и общественное благосо
стоя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ёй 94 З
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троле, иностранцы, нарушив
шие его, подлежат тюремному заключению на срок до трёх 
лет или штрафу до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С первого числа данного месяца,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
вающие в страну, со стороны служащих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будут подвержены усиленному контролю, касающе
муся ограничений проживания и соблюдение каранти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случае не соблюдения или нарушени
я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авил будет выдано «Уведомление об о
граничении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едписанного министр
ом юстиции.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статья 22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
нном контроле фактически никогда не применялась, однак

о эта мера была введена впервые в целях предотвращени
я проникновения из-за границы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
й в страну.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следующее: " В соотве
тствии со статьями 11 и 46 Закона об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кон
троле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ностранцы, нарушавшие пр
авила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и сроки самоизолирования, в 
следствии чего если будет признана угроза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мимо наказ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карантине или Законом о профилак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
аболеваний в виде вынужденного перемещения в соответ
ствующие места ил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озможны и 
наказания по уголовным статьям, такие как штраф или тюр
емное заключение.

Между тем, чтобы заблокировать приток короновируса 
19 из-за рубеж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двухнедельные мер
ы карантина (самоизолирование дома или в отведённых уч
реждениях) для всех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бывших и
з-за границы с 1 апрел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му указу,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граждан
е и иностранцы, прибывшие в страну на длительный срок п
роживания,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ироваться дома, а иностранц
ы, прибывшие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ороватьс
я в отведё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плачивая за свой счёт.

В первый день исполнения указа восьми иностранцам, п
рибывшим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через внутренние аэропорты и 
которые отказались от самоизоляции, нарушившие услови
я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б
ыло отказано во въезд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депортированы. 

Не 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были уведомлены заранее пере
д вылетом о мерах карантина, но не соблюдали правитель
ственные меры и условия самоизоляции, им объявили о не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и въез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целях заблокировать приток ко
роновируса 19 из-за рубежа, в тес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орг
анами для профилактики, ведут наблюдение за иностранц
ами и в случае не соблюдения условий самоизоляции дом
а (спе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нимают строгие меры нак
азания от отказа на въезд и вплоть до принудительного вы
селения или депортация.

Чиновник из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казал: «Причиной в
недрения таких мер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прибывшие за посл
еднее время многие иностранцы не соблюдают карантинн
ые меры самоизоляции, даже ходят по улицам без масок и 
это влияет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ороновируса 19,  являясь 
угроз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вязи с этим приня
тие мер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были необходимы. 
Все иностранцы, которые должны самоизолороваться в те
чении 14 дней, не должны покидать место карантина и исп
равно соблюдать условия. За выполнением условий просл
еживают как глав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 и работник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бязательно соблюдайте условия самоиз
оляции, не покидайте место изоляции, придерживайтесь ог
раничений сферы деятельности, указанном в уведомлении
". 

Он ещё раз призвал к соблюдению условий и к осторожн
ости.

<한글 기사 16면>                                장올가 기자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существляет меры «Ограничения сферы действия» 

для всех прибы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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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이 코로나19 확산

으로 인한 현장의 돌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

를 방문했다.

센터내 공동육아나눔터 현장을 방문한 김 이사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긴급 돌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모니터링하고 휴관 권고 중임에도 긴급 돌봄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혜영 이사장은 이날 ▲코로나 19대응 긴급돌봄 공

동육아나눔터 라운딩 ▲코로나19 대응 공동육아나눔터 

긴급돌봄 상황보고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중인 아동들과 함께 꽃바구니와 감

사카드를 이용한 ‘가족화분 꽃바구니 만들기’를 진행하

기도 했다. 

이어 진행된 현황보고에서 김연화 센터장은 3월말 현

재 실적을 보고(실인원 6인, 연인원 50명)하고 2명의 돌

봄인력 외에 기존 센터인력 TFT 결성을 통한 통번역, 

부모상담, 언어치료 등의 사업을 보고했다.

김 센터장은 “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구비하고 긴급돌봄 참여 아동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

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자 인터뷰 영상보고를 받은 한국건강가정진

흥원 강복정 본부장은 “실제 부모님을 뵙고 감사 인사

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혜영 이사장은 “휴관기간에 전 직원이 나서서 긴급

돌봄을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며 “가족복지향상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 및 돌봄인력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

낸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동육아나

눔터 관리·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

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68개소(3

월말 기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안전한 김포 긴급돌봄 고마워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혜영 이사장, 김포 방문

김포 다양한 가족에 후원물품 전달

김포 맘카페, 김포건가다가에 후원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

화)와 ㈜키리콘(대표 최상아), 이마트 김포한강점은 

지난 4월 13일 교육어플 ‘키리콘’ 이용권  및 생필품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탁식은 지난 3월 4일에 진행된 맘까페 ‘김

포맘 한아름’과 김포건가다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키리콘은 회원 55,000여

명의 맘까페 ‘김포맘 한아름’을 근간으로 설립된 어

린이 학습 콘텐츠 개발 기업이다. 이번 기탁으로 김

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취약위기 계층 어

린이 30명이 3개월간 무료로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키리콘 외에 이마트 김포

한강점 조명석 지원팀장도 함께 했다. 이마트 김포

한강점은 햄, 라면, 아동용 마스크 등 60만원 상당을 

기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

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포맘 한아름은 까페 게

시판 등을 통해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기타 필요한 홍보와 관련한 적극 협력을 약

속했으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맘까

페 회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마트 김포한강점 역시 김포시 다양한 가족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물품 제공과 문화

센터 프로그램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4月9日，京畿道的灾害基本收入在线申请开始。这

是为了克服Corona 19陷入的经济危机。截至2020年3月

23日，不论收入和年龄，均向京畿道所有居民支付人均

100,000韩元。 未掌握韩国国籍的京畿道外国人因难以掌

握现状而被排除在外。

另外，这种灾害基本收入应用程序通过多样化的归档

方法来吸引人们的注意，以最大程度地减少接触并防止

由于社会距离而引起的感染。

首先，有两种方法：使用个人信用卡和京畿道地方货

币卡进行在线申请，以及通过离线申请发行新的预付卡。

从5月中旬开始，预计将为无法直接申请的老年人和

残疾人等弱势群体提供接待服务。通过拯救小企业主和

小企业主，基本的基本灾难有望在经济中发挥作用，从而

使任何人都不会离开申请程序。

京畿道灾害基本收入在线申请时间为4月9日至

30日，可以访问京畿道灾害基本收入专用页面（http://

basicincome.gg.go.kr/）。您必须使用卡号和手机号进行

身份验证过程。未成年人可以代表父母中的住户或住户的

配偶申请。

对于访问申请，申请时间从4月20日到7月31日相对宽

松，但是为了最大程度地减少行政瘫痪，将家庭成员人数

和社会保险号划分为出生的最后一年以实施星期几制度。

那些希望申请的人可以在适用的日期和星期几带上身

份证，并访问指定的行政福利中心和附近的农吉银行。 4

月20日至5月17日生效的周日系统，地区行政福利中心在工

作日的凌晨20点至凌晨20点以及周末和节假日的18：00营

业。

申请完成后，将从卡公司发送说明文本，自收到消息

之日起3个月内或直到8月31日为止的未使用金额将在此期

限后收集。注册或已发行卡的付款会自动扣除，您可以在

年销售额低于10亿韩元的商店中付款，但不包括地址所在

城市的百货商店，大型超市，娱乐场所和私营企业。但是，

在传统市场的情况下，营业额超过10亿韩元的企业也有可

能。有关在哪里使用它的更准确的信息，您可以在京畿道

地区货币网站（http://www.gmoney.or.kr/）上搜索附近的

当地货币商人。 <한글 기사 29면>          왕그나 기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现在开始,3个月内在线申请京畿道的灾害基本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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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верьте сообщени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купонов общей суммой в 400.000 
вон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
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 сегодняшн
его дня (13) выдаёт «купоны на уход з
а ребёнком» в размере 400.000 вон н
а каждого из 2,3 миллиона детей в во
зрасте до 7 лет.

Кому положены купоны : мультику
льтурные семья, получившие пособи
е на ребёнка в марте, а так же являю
щийся опекуном.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к
упон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 размере 
400.000 вон на ребёнка.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ред
оставляются на кредитные карты 8 кр
упных компаний, таких как Нонгхёп, Л
отте, БС, Самсунг, Шинхан, Ури, Хана 
и КБ Кукмин.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подд
ерживаются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и выпл
ачиваются в 197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пу
нкт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 
в виде бумажного подарочного серти
фиката или электронных денег в оста
льных 32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

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заявило: «Д
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стро и оперативно п
редоставить купон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
ком,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срочном по
рядке была оглашена информация, в 
итоге была подтверждена информац
ию о семьях, а так же  карточках субъ
ек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мпания, выпус
кающая карт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
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
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планируют пр
едоставить пользователям инструкци
и по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ю с помощью те
кстовых сообщений ».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карты, на которую 
будет начислен бонус, заявив в обслу
живающую организацию о повторном 
получение карты, вы можете пользов
аться бонусом после её получения.

В период осведомления около 
50.000 человек из-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данных карты, или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е смог
ли получить 13 числа. Им до 14 числа 
включительно были посланы сообще

ния, содержащие уведомление о том, 
что с 9 утра 16 числа и до 6 часов веч
ера 20 числа, посетив центры соц.об
еспечения или рай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
я и выбрав желаемую карту планируе
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о 23 числа предо
ставить бонусы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В то же время, у 80 000 опекунов н
ет "Аихэнгбоккады" или "Кукминхэнгб
окады", им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Сонбулькады Гифтыка
ды" в центрах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или р
айонах управлениях, и до начала мая 
планируется отправить "Гифтыкады". 

Гифтыкады с начисленным бонусо
м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ом- это карта пре
доплаты, и при повторном её получен
ии (в случае утери) остаточный бонус 
на ней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Купоны по уходу за ребёнком можн
о свобод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толично
м городе или провинции, по месту пр
оживания ребёнка. Диапазон использ
ования шире, чем у существующих бу
мажных подарочных сертификатов, к

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каждо
м отдельно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В случ
ае переезда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
овать переезд в районом управлении 
и со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изменив ра
йон, использовать остаточный бонус. 

Использовать бонус можно в боль
шинстве,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некоторых, 
торговых точках, крупных торговых ц
ентрах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заведений, 
интернет магазинах и т.д. в большинс
тве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где возможен рас
чёт обычной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й : на ры
нке, в ближайшем магазине, заправке, 
больнице, общепите, книжном магази
не и т.д.

Используя бонус на уход за ребёнк
ом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текстовое соо
бщение, также возможно проверить о
статок бонуса в центре обслуживани
я клиентов и на веб-сайте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компании, обслуживающей 
карту.
<한글 기사 36면> 

                         장올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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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2020~2022, 3개년 연속으로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상위성적 3개 기관으로 선정돼 한국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직무역

량강화 지원금을 받게 됐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4명의 자

원상담사와 2명의 직원 등 총 6명의 상담사가 인천지방

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가사상담위원으로 매월 10

일 김포시법원에서 활동 중이다.

이혼전후상담에 있어 그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김포

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자 지난 4월 3일 센터의 상담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수퍼비전과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사에는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정윤 교수가 강의를 맡아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

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오전 10시 수퍼비전 시간에는 

다문화노인상담 사례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노인에 대

한 상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오후 1시에는 “이혼전후상담을 위한 이해와 실제”라

는 주제로 보수교육이 진행됐다. 이혼에 대한 다각적 접

근과 이혼의 영향 등 가족과정으로서의 이혼에 대해 보

다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상담사는 “현재 부부의 관점과 

선택에 대한 건강한 책임에 대해 알게 됐으며, 체계적이

고 통합적인 이혼전후 상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부부들은 연령차이가 있

어 생애주기가 서로 다르고 발달과업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부간 생활문화, 경험차이, 원가족과

의 문제로 일어나는 갈등상담이 많아져 개인 및 가족상

담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휴관에도 긴급

상담 요청이 있으면 전화상담과 통역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김포시 가족

들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이혼전후상담 우수기관, 역량강화 지원’

김포건가다가, ‘상담사 수퍼비전& 보수교육’ 진행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공항과 가까운 김포에 설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김포에 있

는 ‘라마다앙코르 김포호텔'을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로 지정하고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정부합동지원단 단장(복지부 

서기관)은 10일 오후 해당 읍의 행정복지센터 회의

실에서 주민대표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부합동지원단장은 “어제 확진자가 최저치를 기

록했다. 철저히 격리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자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입소자

는 증상이 없어도 14일간 격리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과 가깝고 민간주택이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자연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곳을 지정하게 

됐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미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

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경찰과 군인들이 

경비해 입실자는 객실 밖으로 나올 수 없고 14일간 

격리 후 증상이 없으면 퇴실하게 된다.

한편 정 시장은 중대본의 결정을 통보받은 9일 

오후 즉시 통장단 등 주민대표들과 긴급 반상회를 

갖고 임시생활시설 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Giữa làn sóng cách ly 2 tuần đối với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như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này, mới 
đây nhất bộ Tư pháp còn thi hành luật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Bộ Tư pháp cho biết vào ngày 3 họ đã thự hiện biện 
pháp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các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hiếu theo điều 22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Giới hạn phạm vi hoạt động được hiểu theo nghĩa 
là mệnh lệnh hành chính quy định phạm vi hoạt động 
hoặc hạn chế nơi ở cũng như phạm vi hoạt động khá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khi 
được công nhận là cần thiết cho trật tự an toàn công 
cột quan trọng của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nếu vi phạm điều 94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sẽ có thể bị phạt tù dưới 3 
năm hoặc phạt tiền dưới 20 triệu won

 Bộ Tư pháp đã ban hành "Thông báo giới hạn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quy định về 
hạn chế cư trú,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sinh hoạt trong 

trường hợp cách ly và bất lợi pháp lý do vi phạm trong 
giai đoạn thẩm định nhập cảnh đối với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kể từ ngày 1 vừa qua. Cho đến 
nay, điều 22 của Luật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hưa 
từng được áp dụng, nhưng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được 
thực hiện để phòng ngừa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đến 
từ nước ngoài.

 Bộ Tư pháp giải thích rằng nếu hành vi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ông nhận rằng có thể đe dọa đến sự 
an toàn công cộng, ngoài hình phạt theo luật Kiểm dịch 
hoặc các biện pháp dự phòng bệnh truyền nhiễm, họ 
có thể bị xử phạt hình sự, ví dụ như tù giam hoặc phạt 
tiền.

 Mặt khác, chính phủ đã thực hiện biện pháp cách ly 
tự thân (hoặc cơ sở) trong hai tuần đối với tất cả những 
người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bao gồm cả công dân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và người nước ngoài) để 
ngăn chặn sự xâm nhập của virus Corona 19. Theo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dài hạn và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cách ly trong 14 ngày,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ngắn hạn cách ly cơ sở trong 14 ngày và tự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chịu các chi phí cần thiết cho việc 

cách ly này. Bộ Tư pháp đã đưa 8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ngắn hạn tại Hàn quốc mà không tuân thủ các biện 
pháp này của Chính phủ và từ chối cách ly. Mặc dù họ 
đã được hướng dẫn trước là đối tượng phải được cách 
ly từ giai đoạn ngay tại địa phương, nhưng họ đã không 
tuân theo các biện pháp của chính phủ như từ chối 
cách ly, vì vậy họ đã được thông báo rằng việc nhập 
cảnh là đã được kiểm dịch

 Bộ Tư pháp dự kiến sẽ hợp tác chặt chẽ với các 
cơ quan phòng dịch để đối phó với sự lan rộng của 
Corona 19 do nhập cảnh từ nước ngoài và sẽ xử lý 
mạnh mẽ,  nghiêm khắc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hoặc vi phạm các quy 
định hành chính đã được đặt ra.

 Một quan chức của Bộ Tư pháp cho biết: "Việc thực 
hiện biện pháp này là do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gần đây không tuân thủ các biện pháp tự 
kiểm dịch và không đeo khẩu trang y tế ngăn ngừa 
dịch, vì vậy để ngăn chặn sự lan rộng của Corona19 và 
an toàn công cộng,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phải tuân 
thủ các quy đị̂nh đã được Bộ và Chính phủ đặt ra".
<한글 기사 16면>                       강혜나 기자

Bộ Tư pháp thi hành ‘Hạn chế phạm vi hoạt động’ của tất cả người dâ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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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지난 13일부터 ‘2020 피

어라 과천 세상! 과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75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될 경우 교육 일정 

등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과천시에서 주최하는 이번 교육은 

창업의 초기 단계인 아이템 발굴에서

부터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및 사업성 검토까

지 창업 전반의 내용을 단계별로 다

룬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

정과 심화과정, 특성화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과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

념 이해를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심화과정에서

는 사업아이템 구체화,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적 마케팅 등 설립과 운

영 실무를 위한 교육이, 특성화과정

은 여성 창업을 목표로 과천형 사회

적 경제 모델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22

일까지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과 오후로 나뉘어 시민회관 세미나실

1에서 운영된다. 과정별로 개강 일자

와 수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

go.kr)와 스마트폰 앱 ‘과천마당’을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이지은 기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참가자 모집

13일부터 접수…단계별 과정으로 개설

안심숙소, 해외입국자 가족감염 막아

과천시 안양소재 호텔 4곳과 업무협약 맺어

과천시는 자가격리에 들어간 입국

자의 국내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안

심 숙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4월 10

일 밝혔다. 과천시 안심 숙소는 입국

자가 자택에 혼자 머무르며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이행하고 격리자의 가족

은 호텔에서 지냄으로써 입국자와 가

족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

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격리

가 의무화된 가운데 과천시는 입국자

와 가족 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생활공간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다는 점에 주목하고 안심 숙소 운영

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4월 10

일 과천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양시 

소재의 삼원프라자호텔, 센트럴관광

호텔, 어반부띠크호텔, 이루다호텔 등 

4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과천시 관

내에는 단독건물로 운영되는 숙박업

소가 없어, 부득이하게 안양시 소재

의 호텔과 협약을 맺게 됐다. 

과천시와 호텔 간 업무협약에 따라 

이용을 원하는 입국자의 가족은 정상

가에서 50~64% 할인된 6~8만원 대

의 가격으로 해당 호텔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해외입

국자의 가족은 입국자와 접촉하기 전

에 전화로 예약한 뒤 호텔을 방문하

고 호텔 방문시 입국자의 전자항공

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

분증 등을 호텔에 제시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안심 숙소 운

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입국자와 

가족 여러분께서 보다 안심하고 생활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심 

숙소 운영에 참여해주신 각 호텔에도 

감사드린다. 과천시는 철저한 방역활

동을 통해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과천시, 코로나19 방지 총동원

다중이용시설 등 408곳에 체온계 배부

과천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공원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야외 시설 12

곳에 손소독제 테이블을 비치했다고 4월 

10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좋아지면서 산

책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

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시민이 많이 찾

는 야외 장소에 손소독제 테이블을 비치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손소독제가 비치된 장소를 수

시 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손소독제가 비치

된 곳은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 에어드

리공원, 문원체육공원, 관악산, 청계산의 

진출입로와 양재천 자전거길 입구, 문원

청계마을 놀이터 등 12곳이다.

또한 지난 4월 8일 과천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접촉식 체온

계를 배부하여 수시로 출입자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시는 경기도

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비 중 4천5백여만원을 들여 비접촉식 체

온계 460개를 구입했으며 각 부서를 통

해 배포 장소 및 수량을 파악하여 취합

했다. 현재까지 체온계가 배포된 다중이

용시설은 어린이집과 학원, 경로당, PC방

과 노래방 등 총 408곳이다. 비접촉식 체

온계는 기기를 신체에 대지 않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체온 측정이 가능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관내 다중이용시

설에 체온계를 비치하여 감염을 예방하

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기를 기대한다. 시에서도 방역 등에 만

전을 기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

다”라고 말하면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

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과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독약과 소독용

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0일에

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승강기에 항

균 필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항균 필름

을 구매해 관내 공동주택단지, 상업용 빌

딩 등에 배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

고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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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자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실을 개강, 큰 호

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온라인 교실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이주민들의 출석 수업이 어렵게 된데 따

른 조치로, 지난 2일 개강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어교육을 비롯해 우리 문화를 알리고 사회적응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

자, 발 빠르게 웹캠 등 장비를 구입하고, 온라인 수업이 

생소한 강사들의 사전연습을 지원했다.

개강 전 레벨테스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해 기초반, 초

급반, 야간반 등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10개 반도 편성

했다. 이번에 한국어 교육 수강을 신청한 124명은 베트

남, 중국, 태국 등 국적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강의를 화상교육콘텐츠 줌

(Zoom)을 활용해 가정용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 집에

서 수강하고 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베트남어, 

중국어 원어민 보조강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한다. 온라

인 강의 출석률은 76%로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출

석률 7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인 A씨(26세·동안구)는 

“집에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었는

데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센터는 ‘슬기로운 한국생활’이란 테마와 함께 동영상

으로 1편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2편 ‘병원’ 3편 ‘장

보기’ 등을 제작, 유튜브를 통해 외국주민들에게 제공하

고 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

문화가족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에 거주

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및 부부, 가족 상담을 주로 한다. 

결혼 생활 중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문화적인 차

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거나 아이를 양육 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경우 또 아이의 발달 단계별 교육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면접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한다.                                     이지은 기자

안양은 온라인 한국어교실로 한 발 앞서가요

안양건가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온라인 한국어교실 열어

안양시립도서관, 온라인 도서전

다문화가족도 독서로 위안 얻어요

안양시가 시립공공도서관 휴관에 따른 새로운 형

태의 도서제공 서비스를 잇따라 시행하며 코로나19

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중인 

관계로 sns를 통해 도서정보를 서비스 하는 온라인 

도서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서전 서비스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안양시 사서들이 매월 제공하던 

서평(書評) 서비스인 ‘독서정보소식지’를 카드뉴스 

형태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기존 A4 1페이지 분량

이었던 독서정보소식지 원고를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된다. 또 하나 주제는 ‘마음방역 북큐레이션’으

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겪고 있

는 이들에게 마음에 위안이 돼 줄 수 있는 도서를 

소개하는 것이다.

마음의 안정과 활력을 안겨주고 위로와 격려가 

돼주며, 긍정의 마음과 유쾌함이 묻어있는 도서 그

리고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내용의 책도‘마음방역 

북큐레이션’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온라인 도서전은 안양시립도서관 인스

타그램(@anyanglib)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4월 

한 달 동안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안양시립도서관은 

안심도서대출서비스, 어린이책 전집 대출 서비스인 

‘북수레’, 전자책 단말기 대출서비스 등 다양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취약계층에 스마트패드 지원한다.

온라인개학으로 학기를 맞는 취약계층 자녀 176명이 

스마트패드를 지급받는다.

안양시는 최근 GS파워㈜(회장 조효제)가 기부한 코

로나19 극복 성금 5천만 원을 가정위탁아동과 조손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에게 지원할 스

마트패드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10일 밝혔다.

GS파워㈜는 안양관내 소재한 대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3백여 명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과 회사재원으

로 마련됐다. 안양시는 각 학교의 온라인개학으로 온라

인학습기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스마트패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금으로 구매한 스마트

패드는 오는 17일 취약계층 176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지역사

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새 컴퓨터를 받은 학

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한편 GS파워(주)가 기탁한 성금은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시설과 피해가정 지

원에도 쓰인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

안양시가 드라이브스루의 비대면 접촉방식으로 장난

감을 대여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안양시청사앞 광장, 드라이브스루로 장난감

을 대여해가려는 차량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각 각 

들어서고 있다.(사진 첨부)   

안양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린이집·유치원이 

휴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영유아들의 정서

를 달래고,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드라이브스

루로 장난감대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양시가 장난감대여소로 운영하는 ‘장난감나라’역시 

지난 2월 24일부터 휴관중이다. 등록회원제로 운영되

는‘장난감나라’는 어린이도서관 3층과 만안구청별관1층 

두 곳에 있으며, 2천7백여 점의 장난감이 소장돼 있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는 안양시청과 만안평생교

육센터 2곳에서 진행됐다. 1인당 2점까지 대여되며, 기간

은 14일 이내이다.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는 홈페이지(안양시육아종

합지원센터/www.aycteducare.go.kr)에서 예약, 정해진 

시간에 자동차로 방문하면 된다. 특히 대여 및 반납되는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도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

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하기, 다양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안양시 프로그램

다문화가족도 눈여겨 봐요 ‘스마트패드 지원,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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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시작, 3개월 이내 사용

4월 9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한 것으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 방

법을 다양화해 눈길을 끈다. 

먼저 개인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활용

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새로운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월 중순부터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를 시

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려 

경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

어 신청 과정에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

다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전용 페이지

(http://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개인이 보

유한 신용카드 및 경기지역화폐카드의 번호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

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

주의 배우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비교적 넉넉하나, 행정 업무 마비 현상

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원수 및 주민번호 생년 끝

자리로 구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접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날짜 및 요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근처 농

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는 요

일제를 시행하는 4월 20일부터 5월 17일 동안 평일 

20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까지 접수 카운터를 운영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사로부터 사용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간 

이후 회수된다. 

등록 혹은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

되는 형식이며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

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의 경

우 10억원 이상의 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더욱 정확

한 사용처 정보를 원한다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www.gmoney.or.kr/)에서 인근 지역화폐 가

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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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빅마마 선발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

현주)는 ‘2020년 우리동네, 빅마마’의 화

성시 전 권역 서비스 확대를 위해 3기 

돌봄 활동가를 선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활동가라고 할 

수 있는 빅마마는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발굴하고 생활지도와 

돌봄을 진행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직

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서적으로도 

큰 지지를 하는 역할이어서 화성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는 빅마마의 선발과 교육

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에 자원봉사 마인드가 투철하

고 다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과 

주 15시간 이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남양읍, 송산면, 비봉면, 봉담읍, 향남

읍에서 활동할 4명을 선발하며 활동기간

은 오는 6월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접수기간은 17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등이 가능하다. 

센터의 면접을 거쳐야 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키트 우편발송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어발달

교육 대상자에게 비대면 간접교육을 진

행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센터가 우편발송하는 언어발달 교육키

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기간 중 

가정에서 모자간 부모상호작용을 도모하

여, 부모가 자녀에게 언어자극을 줄 수 

있도록 간접지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자녀 교육과 관

련된 유투브, 블로그 등을 전달하여 코로

나19 안전지침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센터 측은 유선전화 및 SNS를 이용한 

언어발달대상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계획이다.

키트에는 개구리알, 아트 풍선, 셀로판

지, 스크래치페이퍼, 자체제작 활동지침

서 등의 활동과 놀이, 교육내용이 담겨 

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다문화가족 지원 노력 변함없이!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빅마마 선발 및 언어발달 비대면 교육

 Bộ Y tế và Phúc lợi sẽ cung cấp 'Coupon chăm sóc 
trẻ em' (ngày 13) cho 2,3 triệu trẻ em dưới 7 tuổi trên 
toàn quốc. Đối tượng chi trả là những người bảo hộ trẻ 
em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trẻ em được nhận 
trợ cấp cho trẻ vào tháng 3, họ sẽ được nhận coupon 
chăm sóc giảm giá cho trẻ em là 400,000won/trẻ em.

 Coupon này sẽ được cấp dưới dạng thẻ tín dụng 
thông qua 8 ngân hàng đó chính là Nonghyup, Lotte, 
BC, Samsung, Shinhan, Woori, Hana, KB Kookmin. 
Sau khi nhận được thẻ, người dùng có thể sử dụng 
được ngay. Phiếu coupon chăm sóc trẻ em được chính 
phủ hỗ trợ toàn bộ lần này sẽ được thanh toán bằng 
phiếu quà tặng hoặc tiền địa phương trên tổng số 197 
quận thành phố trên toàn quốc.

 Bộ Y tế và Phúc lợi cho biết: "Chúng tôi đã thực hiện 
thời gian hướng dẫn khẩn cấp trong một tuần qua để 
cung cấp các điểm chăm sóc phiếu giảm giá trẻ em, 
thông qua đó chúng tôi đã xác nhận thông tin gia đình 

và thẻ của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sự trợ cấp. Chúng tôi 
có kế hoạch lần lượt hướng dẫn cách sử dụng thẻ và 
bộ̂ phúc lợî Y tế". Nếu bạn bị mất thẻ coupon chăm sóc 
dành cho trẻ em, bạn có thể nhận lại thẻ từ công ty thẻ 
và sử dụng một cách bình thường.

 Có đến khoảng 50,000 người đã không nhận được 
tiền hỗ trợ vào ngày 13 vì họ cần phải thêm thông tin 
thẻ hoặc một số các thông tin bổ sung khác trong thời 
gian hướng dẫn. Họ sẽ được thông báo thông qua tin 
nhắn cá nhân cho đến ngày 14, chọn thẻ mà họ muốn 
sử dụng tại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từ 9 giờ sáng 
đến 6 giờ chiều ngày 20, họ sẽ được cung cấp thêm 
coupon chăm sóc vào khoảng ngày 23.

 Mặt khác, đối với khoảng 80.000 người bảo hộ cần 
đăng ký thẻ Gift vì họ không có thẻ Hạnh phúc công 
dân, họ đang tiếp tục nhận đơn đăng ký từ trung tâm 
phúc lợi xã hội và dự định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thẻ Gift 
vào đầu tháng 5 tới đây.

Thẻ coupon chăm sóc trẻ em được thanh toán bằng 

thẻ trả trước có thể được cấp lại nếu có điểm chăm sóc 
ngay cả khi bị mất.

 Phiếu chăm sóc trẻ em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ự do ở 
thành phố hoặc tỉnh nơi trẻ em đang sinh sống. Phạm 
vi sử dụng rộng hơn so với phiếu quà tặng giấy hiện 
có là chỉ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heo đơn vị thành phố. 
Trường hợp chuyển nhà, nếu bạn đăng ký chuyển địa 
chỉ tại ủy ban nhân dân, bạn có thể thay đổi khu vực 
sử dụng từ tháng sau đó và sử dụng điểm coupon còn 
lại trong thẻ.

Nơi sử dụng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tại hầu hết các 
cửa hàng liên kết như chợ truyền thống, siêu thị, trạm 
xăng, bệnh viện, nhà hàng và hiệu sách, ngoại trừ một 
số siêu thị lớn, cửa hàng giải trí và trung tâm mua sắm 
trực tuyến. Khi sử dụng điểm chăm sóc,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hướng dẫn tin nhắn và có thể xác 
nhận điểm còn lại trong thẻ tại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công ty thẻ tương ứng và trang chủ của công 
ty thẻ. <한글 기사 36면>                  강혜나 기자

임신부에 마스크 지급

다문화가족 임신부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

신부의 감염 예방을 위해 1인당 KF 

마스크 5매를 무상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분만예정일이 2020년 

3월30일 이후인 임신부로 화성시보건

소 기 등록된 3289명과 4월 이후 신

규 등록 임신부이다. 화성시는 신규 

등록 예상인원을 약 4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마스크 4만 매를 준

비했으며 물량 소진 시까지 배부할 

방침이다. 임신부 등록은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화성시보건소 또는 

도시형 보건지소(동탄보건지소 제외)

로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된 임

신부에게는 우편으로 신규 등록 임신

부에게는 현장에서 즉시 배부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감염병

에 취약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상 

마스크를 지원해 코로나19에 대한 불

안감을 낮추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

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

다.                     이지은 기자

Mỗi trẻ em sẽ được nhận coupon chăm sóc 400,000 won "Hãy kiểm tra tin nhắn đi ạ."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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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와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동시 접수, 총 30만원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이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와 동시

에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하면 총 30만원

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화성시

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 기간

내 출생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방법·시

기도 경기도와 동일하다.

행복화성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9일 오

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

이지(www.basicincome.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입력 후 인적

정보와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

접 신청해야 되지만, 주민등록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충전식으로 포인트가 지급되며, 신용

카드는 사용 금액을 자동 차감해 준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

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을 방문

해 신청 후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대표로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도 가능하

다. 별도 위임장 제출은 없지만,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구분해 받는데,△1주차(4.20~4.26.)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

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에는 1인 

가구 및 미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생년 끝자리로 신청

할 수 있는 요일을 지정했다. 4인 가구고 생년 끝자

리가 9일인 시민은 4월 23일에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가구수, 출생연도 

구분없이 모두가 신청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모두 신청 후 1~2일 

이내 승인 문자를 받고나서 사용이 가능하다. 승인 

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8월 31일에는 일괄로 

사용이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사용처는 화성시에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매장이며, 대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서철모 시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불

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동시에 신청, 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내에 따라 한 분도 빠짐

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소득상실 위기가구에는 50만원씩 재난생계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지원

된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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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마스크 사각지대 없다

화성외복, 외국인주민에 마스크 배부해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가 공적 마스

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

민들에게 총 5,670매의 마스크를 제

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크는 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550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가 3,920매, 대한민국최고연설선발중

앙회가 1,200매를 후원했다.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약

국에 방문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

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나 건강보험 미가입

자, 의사소통이나 생활여건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은 현실적으로 구입이 어

렵다. 

이에, 센터는 5일과 12일 이틀에 

거쳐 외국인이 다수 모이는 발안, 조

암, 남양시장에서 후원받은 마스크를 

직접 배부했다.

노경신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이번 나눔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주민의 건강보호권 확보에 조

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해외입국자, 안심숙소 운영

화성시는 가족 간의 코로나19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호텔 2곳

을 해외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로 운영한

다고 7일 밝혔다.

입국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가족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을 임

시 거처로 이용할 수 있다. 호텔은 

확진자 부담없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

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화성시는 신라스테이동탄, 호텔푸

르미르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

곳을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협약에 

따라 숙박료는 기존 대비 최대 77%

까지 할인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

은 입국확인서, 항공권, 주민등록등

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객실

별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지정 호텔

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경기다문화뉴스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从本月1日起，强制要求从海外进入

的国内和外国公民两周的隔离，司法部

对所有进入韩国的外国人采取了“有限行

动范围”政策，作为后续措施。

司法部3日宣布，它正在根据《移民

控制法》第22条的规定执行“有限行动范

围”措施。

`̀有限行动范围''是司法部长的一项

行政命令，旨在限制在大韩民国居住的

外国人的居住或活动范围，或设定其他

必要的合规事宜（如果认为对公共福祉

秩序或大韩民国的重要利益而言是必要

的）。 。根据《移民管制法》第94条，违反

此规定的外国人将被判处不超过三年的

监禁或不超过2000万韩元的罚款。

司法部发布了由司法部长颁发的`̀

活动范围部''，该部规管住所限制，遵守

孤立生活规则以及在移民阶段对所有外

国人的移民在入境阶段违反法律的不利

条件。

到目前为止，《移民控制法》第22条从

未真正应用过，但这是防止传染病进入

该国的第一个实施。

司法部除了根据《检疫法》或《传染病

预防法》受到处罚外，还被视为对违反检

疫措施的外国人的公共安全构成威胁，

此外还根据《移民控制法》第11条和第46

条强行退休或解雇移民。他解释说，甚至

包括监禁和罚款在内的刑事处罚也是可

能的。

同时，为了阻止科罗娜19病毒从国外

流入，政府对自4月1日起从海外到达的

所有人（本国人和外国人）实施了两周的

独立（或设施）隔离措施。

结果，国民和长期外国人可以自我隔

离14天，短期外国人可以隔离14天，费用

自负。

执法的第一天，司法部就拒绝了八名

通过国内机场抵达的短期外国人，他们

不按照政府的措施隔离检疫，却被拒绝

入境并返回。

检疫部门通知他们，进入该国是不

合适的，因为他们不遵守政府的措施，例

如拒绝检疫，即使他们是在当地登机前

就被告知检疫的。

司法部与检疫部门密切合作，积极

应对由于海外流入而引起的科罗娜19的

扩散，并采取了严格而严格的措施，例如

拒绝入境，强行驱逐以及禁止拒绝或违

反自己（设施）隔离的外国人。

司法部一位官员说：“在执行这项措

施之后，最近进入韩国的外国人不遵守

检疫和检疫当局的自我隔离措施，并且

在不戴口罩的情况下进行外部活动。因

此，据认为有必要采取行动限制活动范

围。”“未经政府和地方政府首脑的许可，

不得允许所有接受检疫的外国人未经许

可离开检疫所。请小心。”

<한글 기사 16면> 

                     왕그나 기자

司法部对所有外国居民实施“有限行动范围”

모든 입국 외국인 활동범위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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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다문화가족의 성장, 다양한 이중언어교육과 함께 해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교육·환경조성·문화체험 등 실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최근 이중언어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엄마인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를 피하고 자

녀의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어릴 때

부터 자녀들이 한국어와 엄마의 모국어에 함께 노출되

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이현주)에서 다양한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모어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다문화가족 자녀

의 자존감을 키워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는 이유다.

이중언어교육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자연

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하도록 돕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중언어 강사가 체계적이고 전

문적인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7~12세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엄마나

라 말 교육을 통해 부모와 모국어로 소통하는 것은 물

론 부모 나라의 문화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개강은 하지 못했지만 중

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레벨에 따라 교육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1개반 8명으로 6개반을 

구성하며 학년별, 수준별로 편성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역이 넓은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해 화

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는 유앤아이센터 

뿐만 아니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한다. 

이중언어 환경조성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은 관내 0세~5세 영유아 자녀 둔 다문화가족 및 예비부

모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된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상호간의 이중언어 작용을 돕기 위해 가정 내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동요, 동화 등

의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상호작용 코칭도 진행한다. 센

터 교육실과 외부기관에서 진행된다.

이중언어 문화체험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

중언어로 소통하는 문화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만 0~5세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선착순 10명(신규자 

우선순위)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

가 함께 하는 다양한 만들기와 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

아기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컵 받침 세트 만들기 ▲한국전통 놀이 

▲예쁜 머리핀 만들기 ▲한국전통 놀이 ▲에코백 만들

기 ▲풍선 아트 ▲핸드폰 받침대 ▲캔들 만들기/샌드위

치 만들기 ▲보석십자수 등의 활동에 10회기 참여할 예

정이다.

이중언어 효과는?

이중언어 환경에 노출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청소년

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정체성 혼란을 줄이고,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자존감 향상 등 성장발달에 큰 도움을 준

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하면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 있게 

모국어로 이야기하고, 이중언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게 됐다”, “한국어가 서툴

러 시댁 식구와 아이들 앞에서 주눅 들었는데 이중언어 

부모교육을 듣고 나니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았다”며 만족감을 나타낸다.

가정 내 이중언어 교육이 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결

혼이민자에게도 자존감을 높이고 좀 더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엄마나라 말과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중언

어 교육이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

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司法部和外交部同意暂时中止短期签证，以防止新的

冠状病毒感染的蔓延。 司法部9日宣布，将从13日的00:00

（当前出发时间）起暂时中止短期签证的效力。

结果，在世界各地的所有韩国外交使团（使馆，领事馆

等）向外国人发放的短期签证（在90天内停留）的有效期至

最后5天被暂停。持有签证的外国人必须在使馆再次申请

签证。 但是，司法部决定不包括由国内公司邀请的，有资

格从事短期就业（C-4）的签证和长期签证（就业，投资等），

例如高级技术人员。

另外，已经进入韩国的短期外国人可以在入境后的逗

留期限内在韩国逗留。 此外，司法部正计划将签证豁免和

免签证入境限制在已采取措施禁止进入韩国的国家和地

区。 随着限制措施的实施，暂免签证措施暂时适用于与韩

国达成免签协议的90个国家/地区，或已采取措施反对向

本国人民移民的151个国家/地区。已停止。

暂时取消签证豁免的90个国家和地区的护照持有人

必须从外交使团获得进入韩国的签证。

但是，外交和官方护照持有人，进入港口的飞机上的

机组人员，入境口岸的海员以及持有APEC商务旅行证件的

商人免收签证。 此外，司法部决定提交由医疗机构签发的

医疗证书，供外国人申请签证，以加强今后的签证筛选。

签证申请人必须在申请之日起48小时内提交医疗证

明，并提交医疗证明，说明是否存在与晕晕相关的症状，例

如测试历史和发烧，咳嗽，发冷，头痛，肌肉疼痛和肺炎。如

果上述发现得到证实，签证发放可能会受到限制。

在收到签证申请后，外交使团决定进行充分的检查，

例如对健康状况的采访，以决定是否允许。

在特殊情况下，我们将为外交和公共目的，为诸如投

资和技术提供之类的基本商业活动，为我们的人民的家

庭，或出于紧急或人道主义原因的人迅速签发签证。

司法部计划，当航空公司试图在没有有效签证或签证

的情况下进入日本时，通过“旅客提前身份识别系统（IPC）”

自动阻止登机证的发行，航空公司和航空公司将在登机证

发行阶段限制登机。

司法部的一位官员说：“我们计划通过有关部门（国土

交通部，国土交通部）和地方出入境管理部门，将上述措施

通知航空公司和轮船，并尽全力履行相关义务，例如检查

我们是否持有签证。”

<한글 기사 23면>                    왕그나 기자

외국인 단기사증 효력 정지, 司法部从13日起暂时暂停外国人的“短期签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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